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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의사는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을까? 의사들은 한 사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개인-직업인-의료시스템의 구성원’이라는 다양한 층

위에서 환자를 매개로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지만, 그 상호작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

러나 경제와 금융에 관한 지식은 한 개인으로서 건실한 의료인으로 기능

하기 위해서, 직업인으로서 환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료 시

스템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또 미래의 독립된 의사로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기초 상식이다.

미래의 의사로 활동하게 될 의과대학생과 수련을 받고 독립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전공의들의 경제·금융 문해력은 높지 않은 수준

이다. 관련하여 기본의학교육 및 졸업후의학교육에서 제공되는 경제·금

융 교육의 부족함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당사자인 의과대

학생과 전공의들은 경제·금융 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기본의학교육이나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서 경제·금융 교육

을 제공하였던 사례가 드물게 있지만, 해당 교육과정들은 교육학적 방법

론에 입각하여 개발되었다기보다는 몇몇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수행되

었던 사례나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수준에 대한 연구

조차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교

육학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개발하고 실제로 교육을 수행한 뒤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는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타당화, 최종안

도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수행, 평가의 총 6 단계



- ii -

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별로 문헌 검색, 홈페이지 검색, 설문, 표적집단토

의법, 회의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설문과 표적집단토의법을 통해 교육목표, 도달역량, 세부주

제를 타당화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개

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의료시스템

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의 두 가지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이에 더해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

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추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

시하였다.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과 전공의를 위한 경

제·금융 교육과정 모두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문제와 위

험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기술할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기대 수익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세 가지 도달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를 배치하였다.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중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

의를 위한 대출',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

험제도',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의 5개 세부주제를 대상으로 파일

럿 강의를 수행하였다. 강의는 VOD로 촬영하여 온라인 배포하였으며,

설문과 표적집단토의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설문을 통해 본 교육과정에 대한 보통 이상의 흥미도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식의 변화, 그리고 보통 이상의 행동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표적집단토의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공의들의 적절한

교육 수요와 더불어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강의들에 대한 전공의들의 더 높은 흥미도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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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는 평가 설문에서 근소하지만 높은 흥미도와 전반적으로 더 높

은 조회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강의들이 필수교육으로 제공되어

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패널들의 일치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교육학적 방법론에 의거하

여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행한 뒤 평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장시켜 각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통해 의사 개인의 재무적 안녕을 달성하여 건실한 의료인을 양성하

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해를 높이고, 의사들로 하여금 의

료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의과대학생

과 전공의의 진로 선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확

인된 경제·금융 교육과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의료 관련 직역 종사자

및 여타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개발에 추가로 활

용될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로서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전체를 완성시키기 위해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

융 교육과정을 타당화하고 평가하는 연구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에서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

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의를 보

완하는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요어 : 경제·금융 문해력, 경제·금융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 교육

과정 평가, 의과대학생, 전공의

학 번 : 2021-2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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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경제·금융 문해력은 논리적으로 적절한 장단기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인들은 일생

을 살아가는 데 적절한 경제·금융 문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Lin et

al., 2019; Remund, 2010). 이러한 현상에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역시

예외는 아니며(Ahmad et al., 2017; Jayakumar et al., 2017), 이는 전

체적으로 낮은 성인의 경제·금융 문해력이라는 기저 효과에 더해 기본

의학교육과 졸업후의학교육에서 적절한 경제·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Persad et al., 2008; Sharma & Rojek, 2020).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는 미래에 독립적인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교육

및 수련을 받는 존재로서(국가법령정보센터, 2023a, 2023b), 이들에게

경제·금융 문해력이 갖는 의미는 다른 직업군의 피교육자보다 상당하

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낮은 경제·금융 문해력은

부채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의과대학생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Lusardi & Tufano, 2015; Phillips et al., 2010, 2014). 또한 의

료인의 훼손된 재무적 안녕은 의료인의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다(Rohlfing et al., 2014).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금융 문해력은

의사의 직업전문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으로서 작용하며,

가치기반 의료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Baker, 2001; Relman,

1998). 또한 의사가 맡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일

정 부분의 경제·금융 지식이 요구된다(Falcone & Satian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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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교육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방식으로 경제·금융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운영 및 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우리나라 의학교

육에 경제·금융 교육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

다.

연구문제 1 :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에게 경제·금융 교육이 필요한가?

연구문제 2 :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에게 적합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 의과대학생과 전공의가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통해 도

달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에게 적합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5 : 개발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냈

는가?

연구문제 6 : 개발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적절한 학습을 유도하였

는가?

제 3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에게 적합한 경제·금융 교

육과정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

및 평가를 진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설문과 표적집단토의법(Focus Group Discussion; 이하 FGD)을 통해

의학교육 분야에서 흔히 다루어지지 않는 경제·금융 교육에 관한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평생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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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여타 분야의 경제·금융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추가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시도된 경제·금융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우

리나라 의학교육에서 경제·금융 교육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

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 4 절 용어의 정의

1. 경제·금융 문해력

금융 문해력은 한 개인이 핵심 금융 개념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경

제상황과 일생의 사건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기 결정 및 논리적인 장

기 금융 계획을 통해 개인의 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

되며, 2000년 미국 회계 감사원에서 금융 문해력 및 교육 위원회를 명

명하면서부터 사용된 단어이다(Remund,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금융 문해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시도한 연구가 여럿 있었고, 금융 문해력의 조작적 정의에는

예산편성, 저축, 대출, 투자가 가장 흔히 포함되며 이는 모두 행동 또

는 능력에 기반한다(Chen & Volpe, 2002; 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 2008). 현재, 금융 문해력을 측정하기 위

해 상기한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측정 설문이 개발되어

있으나, 설문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설문 중 표준으

로 채택된 특정 설문이 있지는 아니하다(Chen & Volpe, 2002; Lusardi

& Mitchelli, 2007). 한편 경제 문해력은 금융 문해력과 동의어로 쓰이

기도 하지만(Lo Prete, 2018), 금융 문해력을 통해 개인과 소비자로서

내리는 합리적인 결정이 사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고 정책입안자

를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인 의미를 추가적으로 내포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Frederic S Mishkin, 2008; Jappelli, 2010).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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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융 문해력의 정의를 따

르되 경제 문해력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 문해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경제·금융 문해력

은 ‘한 개인이 경제와 금융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경제상

황과 일생의 사건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기 결정 및 논리적인 장기

금융 계획을 통해 개인의 재무를 관리하며, 개인으로서 합리적인 결정

을 내려 사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

다.

2. 경제·금융 교육

경제와 금융에 관한 교육은 정부, 중앙은행, 시민단체, 금융관련 공

공기관, 사기업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고유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교육목표에 따라 차이

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금융 교육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층위

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와 금융에 관해 문해력 또는 지식을 증진하고

이해와 의사결정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 다른 경제학적 주체들과

상호작용에 필요한 자신감과 권리에 대한 인식 및 협상, 그리고 경제

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가치와 태도 및

경제학적 추론과 판단능력,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

는 교육(Gnan, Silgoner, & Weber, 2007). 본 연구에서는 경제·금융 교

육을 위의 세 층위를 모두 포함하는 맥락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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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과대학생

의과대학생은 의사가 되기 위하여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a). 의과대학

생은 일반적으로 의예과 소속으로 2년 동안 기초학문을 수학하고, 의

예과를 마친 뒤 의학과에 진급하여 4년동안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을

수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하여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대학

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거나, 또는 평가인증기

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만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의사가 될 수 있다(국가법령

정보센터, 2023a). 지난 10년간 의사국가시험의 합격률의 분포는 92.8%

에서 95.7%로, 대다수의 응시생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과대학생은 의사가 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3).

4. 전공의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

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

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

련하는 사람을,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

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

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국가법령정보

센터, 2023b). 우리나라에서는 의과대학 졸업생 수와 매년 확보되는 인

턴 및 레지던트 1년차의 수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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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기본의학교육 이후 전공의 수련을 밟는다고 할 수 있다(Choe,

2006; J. J. Ki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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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경제·금융 문해력의 개념

1. 경제·금융 문해력의 역사

1) 경제·금융 문해력 개념의 등장 배경

경제·금융 문해력은 학문적으로는 한 개인이 핵심 금융 개념을 이해

하고,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일생의 사건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기 결

정 및 논리적인 장기 금융 계획을 통해 개인의 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되며, 정책 분야에서는 ‘일생의 재무적 안녕을 위해 금

융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

는 능력'라는 말로 정의되고 있다(Remund, 2010).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문헌 기록은 비록 ‘자산 관리 이해력'과 같이

다른 형태를 띄고 있지만 1900년대 초반부터 확인된다(Jelley, 1958).

하지만 공식적으로 금융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0

년 미국 회계 감사원에서 금융 문해력 및 교육 위원회를 명명하면서부

터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2006년 당시 미국의 감소하는 저축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금융 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는

정부 정책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교육실에 의해 우선적으로 수행된

다. 이후 2009년에 와서야 금융 문해력을 위한 국가적 전략에 금융 문

해력의 정의가 포함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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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금융 문해력의 개념적 모형

1) OECD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경제·금융 문해력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다양한 설명 모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의 하나는 OCED의 모형이다. 이 모델은 경제·금융

문해력의 주요 요소로 꼽히는 경제·금융 행동, 경제·금융 지식, 경제·

금융 태도의 종합적인 측정이 곧 경제·금융 문해력을 의미한다는 개념

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모형은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Potrich et al., 2016)

[그림 2-1] OECD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경제·금융 행동, 경제·금융 지식, 경제·금융 태도가 문해력을 구성한

다는 개념적 모형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다른 논문에서도 사용되었

으며(Agarwalla et al., 2015; Atkinson & Messy, 2012; OECD, 2012),

Ciemleja et al.은 OECD의 모형과 Remund (2010)가 제시한 경제·금융

문해력의 다섯 가시 핵심 영역, 그리고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05)가 제시한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하여 [그림 2-2]와 같이 발

전시키기도 하였다. 해당 모형에서는 투자, 저축-대출, 개인재무관리,

경제학적 문제, 금융 개념, 금융 서비스를 경제·금융 문해력의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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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지식, 행동, 역량, 태도를 경제·금융 문해력의 차원으로 확장시켰

다.

(Ciemleja et al., 2014)

[그림 2-2]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2) Potrich와 Vieira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OECD 모형과 달리 경제·금융 지식을 경제·금

융 문해력과 동일하게 보았으며, 경제·금융 지식과 태도는 경제·금융

행동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이론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신용카드 사용 행동에 관한 Hayhoe et al. (2005)의 연

구에서 개념이 제시되어 Potrich et al. (2016)에 의해 [그림 2-3]과 같

이 발전하였다. Potrich et al. (2016)은 해당 연구에서 다양한 경제·금

융 문해력 모형에 대한 수렴타당도, 단일차원성 및 개념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여 [그림 2-3]의 모형이 가장 적절한 모형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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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rich et al., 2016)

[그림 2-3] Potrich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3. 경제·금융 문해력의 측정

1)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의 역사

경제·금융 문해력에 대한 측정은 이보다 이른 1990년대 미국을 중심

으로 시작되었다. 전미소비자연맹에서는 1990년부터 1~5년 주기로 소

비자 지식 설문을 통해 소비자 금융, 은행 계좌, 보험, 주거 등의 소비

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997년 시작되

었던 Jump$tart 설문은 2000년 이후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대학생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Hastings et al.,

2013).

전세계적인 수준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된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학

생평가프로그램(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경

제·금융 문해력 측정이 있고, 이외에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Global Financial Literacy Excellence Center 설문이나 미시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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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과 은퇴 연구(Health and Retirement Study; 이하 HRS), 미국

금융산업 규제당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이하

FINRA)의 설문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설문이 시행되고 있

다.

2)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의 방법

경제·금융 문해력은 일반적으로 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선다형 문

항을 물어보고 그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나 옳게 답한 문항을 개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Hung et al., 2011).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항으로는 [표 2-1]에 제시된 3가지 문항이 있다. 이는 2004

년 Lusardi와 Mitchell에 의해 시행되어 HRS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

항이며, 이는 2000년대의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의 표준처럼 사용되었

다(Hastings et al., 2013). 해당 문항은 미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일

본, 독일, 칠레,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 경제·금융 문해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사용되었던 바 있다. 이후 2009년 시행된 전미금융이해력연

구조사(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udy; 이하 NFCS)에서 상기한

주요 3개 문항에 2개 문항을 추가하여 주요 5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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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2004년 HRS 및 2009년 NFCS 설문 문항

주제 질문 답가지

2004년 HRS 설문 문항

이자율과 복리

예금 이자율이 연 2%일 때,

100달러를 5년간 예금한다면

5년 후 예상 수령 금액은 얼

마인가?

102달러 이상

정확히 102달러

102달러 미만

모름

거절

인플레이션

예금 이자율이 연 1%이고 인

플레이션율이 연 2%일 때, 1

년 후의 구매력은 현재와 비

교하여 더 클지, 적을지 아니

면 동일할지 선택하시오.

구매력이 현재보다 크다

구매력이 현재보다 작다

구매력이 현재와 동일하다

모름

거절

위험 분산

다음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오: 한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은 주식 펀드를 사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참

거짓

모름

거절

2009년 HRS 설문 문항

주택담보대출

(다음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

지 판단하시오) 대출 기간이

15년인 경우, 대출 기간이 30

년인 경우보다 월 상환 금액

이 더 높지만 대출의 전체 이

자는 적게 나온다.

참

거짓

모름

거절

채권가격설정
이자율이 오를 때 채권 가격

은 어떻게 되는가?

상승

하락

동일

서로 관계 없음

모름

거절

(Hasting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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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제·금융 문해력의 현황

1. 일반 시민의 경제·금융 문해력 현황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금융 문해율이 53%에서

81%로 확인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금융 문해

율이 48%에서 52%로 확인된다(Remund, 2010).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

던 2009년 NFCS에서는 주요 3개 문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

였다; 1번 문항(이자율과 복리)의 정답자 비율 78%, 2번 문항(인플레

이션)에 대한 정답자 비율 65%, 3번 문항(위험 분산)에 대한 정답자

비율 53%. 또한 3개 문항 모두 옳게 답한 사람은 39%에 해당하였다.

4번 문항(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답자 비율은 76%였고, 5번 문항(채

권가격설정)에 대한 정답자 비율은 28%였다(Lin et al., 2019).

학생과 젊은 성인은 일반적으로 경제·금융 문해력이 전체 성인보다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2012년에 NFCS 결과를 세대에 따라

Millenials (1978-1994 출생), Gen Xers (1963-1977 출생), Boomers

(1946-1962 출생), Silent Generation (1945 이전 출생)의 4 세대로 나

누었을 때, Millenials는 앞서 제시된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모든 문항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세대에 따라 경제·금융 교육의 기회

제공 여부와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을 때는 Millenials의 36%는 고등학

교나 대학교 혹은 직장에서 경제·금융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응

답하였으며, Millenials의 22%는 경제·금융 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였다(Mottola,

2014).

보다 많은 경제·금융 교육 기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젊은 성인이

보이는 낮은 수준의 경제·금융 문해력은 2015년에 수행된 같은 설문에

서도 재현되었던 바 있다. 해당 설문은 Millenials와 전체 설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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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는데, 주요 5개 문항에 대해 Millenials

의 평균 정답 개수는 2.47개, 전체 대상자의 평균 정답 개수는 2.94개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비상금

마련이나 저축 등 단기적 경제 행동과 은퇴 계획 및 재무 설계 등 장

기적 경제 행동에 관한 설문도 진행하였는데, 마찬가지로 Millenials는

전체 설문 대상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

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본인의 경제·금융 지식에 관해서 물

어보았을 때는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K. T. Kim et al., 2019).

3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NFCS 조사 결과를 보면, 시간이 흐름이 따

라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를 도식화하면 [그림 2-4]와 같다. 모든 주요 5개 문항에 대해 직전 조

사에 비해 정답률이 같거나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5]와 같이 4개 이상의 정답을 맞힌 사람의 비율로

측정한 경제·금융 문해력을 세대에 따라 도식화 해보았을 때, 55세 이

상에서는 경제·금융 문해력을 갖춘 사람의 감소 추세가 명확하지 않았

지만, 18세에서 34세 사이에서는 해당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감소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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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et al., 2019)

[그림 2-4]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문항별 정답자 비율

(Lin et al., 2019)

[그림 2-5]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세대별 4개 이상 정답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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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의 경제·금융 문해력 현황

1) 의과대학생의 경제·금융 문해력 연구

의과대학생의 경제·금융 문해력 수준은 일반적인 성인 인구집단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모든 의학

과 1학년 및 의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설문연구에서

는, 널리 사용되는 설문 문항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의과대학생들의

경제·금융 문해력을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주제로는 자산의 종류에

따른 기대수익, 채권가격설정, 펀드의 비용, 자산배분, 위험 분산, 과세

이연계좌, 인플레이션, 복리, 학자금 대출, 단리, 대출과 만기 등이 있

었으며, 의학과 1학년 및 의학과 4학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각각 44.6%와 50.3%이었고, 양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해당 연구에 포함된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정답 비율만을 보

면, 1번 문항(이자율과 복리)의 정답자 비율 98%, 2번 문항(인플레이

션) 86%, 3번 문항(위험 분산) 71%. 4번 문항(주택담보대출)에 94%, 5

번 문항(채권가격설정) 19%였다. 의과대학생들은 주요 5개 문항에 대

해서는 NFCS 결과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였지만, 해당 연구에 포함된

자산배분이나 위험분산,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해 다른 설문을 이용하

여 물어본 결과에서는 여전히 10~40% 정도의 낮은 수준의 정답률을

보였다(Jayakumar et al., 2017).

해당 연구에서는 또한 설문 정답률과 연관된 다양한 인자를 조사하

였는데, 의학과 재학 중 제공받은 개인 재무 상담이나 정보는 경제·금

융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p=0.79), MD/MBA 학위

(OR=2.47, p=0.02), 금융 관련 학부 전공(OR 5.79, p<0.05), 자가보고

금융지식(OR 1.79, p<0.01), 개인 재무관리에 대한 자신감(OR 1.19,

p=0.05)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학과 1학년 및 의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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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없었고, 의학과 재학 중

제공받은 개인 재무 상담이나 정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과대학생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경제·금융

문해력을 신장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D/MBA나 금융 관련 학부 전공 등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학위과정

의 이수 여부가 높은 오즈비로 나타난 것은 경제·금융 문해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 기본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 연구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경제·금융 교육은 많은 비중을 차지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행된 의과대학 대상의 설문 연구에서,

응답한 59개의 의과대학 중 경제·금융과 관련된 과정을 운영 중인 학

교는 66%(n=39)에 해당하였으며, 전체 학교의 경제·금융 관련 과정 평

균 강의시간은 9.4시간(범위, 0.5~32시간)이었다. 경제·금융 관련된 과

정의 강의는 주로 의학과 1학년과(평균, 5.0시간) 2학년에(평균, 3.1 시

간) 걸쳐 이루어졌으며, 의학과 3학년과 4학년에 이루어진 시간은 각

각 평균 1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다(Persad et al., 2008). 교육내용 교수

법, 그리고 교과과정 구성에 관해서도 의과대학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집중적으로 경제·금융 관련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들의

성취도가 약간 더 낫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Gray & Lorgelly, 2010).

의학교육 전반에 걸친 불충분한 경제·금융 교육은 학생들의 주관적

인 의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오타와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생을 대상

으로 수행한 한 설문 평가에서는, 71%의 의과대학생들이 현재의 의과

대학 교과과정이 충분한 경제·금융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으며, 스스로 경제·금융 문해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8%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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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았다. 또한 89%의 학생들은 경제·금융 관련 내용이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 또는 매우 긍

정적으로 답변하였다(Whelan et al., 2021).

3)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연구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수준은 의과대학생의 경제·금융 문해력

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미국에 위치한 2개의 수련병원에서 전

공의과 펠로우를 4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에서는, 앞서

Jayakumar et al. (2017)의 연구와 유사하게 널리 사용되는 설문 문항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전공의와 펠로우의 경제·금융 문해력을 측정하

였다. 전체 응답자의 설문 정답률은 52%였으며,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정답자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1번 문항(이자율과 복리) 96%, 2번 문

항(인플레이션) 91%, 3번 문항(위험 분산) 87%. 4번 문항(주택담보대

출)에 95%, 5번 문항(채권가격설정) 20%. 전공의와 펠로우는 의과대학

생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5개 문항에 대해서는 NFCS 결과보다 더 나

은 수치를 보였지만, 해당 설문에 포함된 공매도, 지방채, 펀드의 수익

률 등에 관한 문항에서는 여전히 10~20% 정도의 낮은 수준의 정답률

을 보였다(Ahmad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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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 연구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부족

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단일 전공과목의 레지던트를 상대로 한 설

문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피부과 레지던트 전체를 대상으

로 수행되었던 한 설문연구에서는 레지던트 기간 중 금융교육을 제공

받은 비율이 0.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Sharma & Rojek, 2020). 반면

미국의 방사선종양학과 레지던트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설문연

구에서는 36.7%의 레지던트가 수련과정 중 금융교육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으며, 교육시간의 최빈값은 1~3시간(68%)이었다(Witek et al.,

2014). 한편 기본의학교육 단계의 금융교육을 후향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대부분의 레지던트들은 0~5시간의 교육만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Sharma & Rojek, 2020). 또한 여러 연구에서 레지던트들에게 경제·금

융 지식을 얻는 가장 주요한 경로를 물어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비율

(49~67%)을 차지한 경로는 자가학습이었다(Sharma & Rojek, 2020;

Wang et al., 2021).

약 75%의 레지던트들은 경제·금융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70% 이상의 레지던트들은 졸

업후의학교육 단계에 경제·금융 교육이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Sharma & Rojek, 2020; Wang et al., 2021; Witek et al., 2014). 레지

던트 프로그램 책임자들에게 수행한 설문에서는 경제·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강의자를 찾는 것과 강의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선정되었다(Witek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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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민교육 관점에서 경제·금융 교육의 필요

성

1. 시민교육의 개념

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시민성을 갖도록

안내하는 과정이며, 실질적으로 정치체제나 사회체제에 효율적으로 참

여하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과정이다(이해주, 2010). 시민교육의 범위와 대상은 교육이 시행되는

맥락과 주체의 목표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명확히 합의된 바는

없으나, 선행 연구를 볼 때 역사, 헌법, 정치체계, 인권, 국제관계, 경제

학, 복지, 언론, 지리, 윤리 등이 포함되며 기본 교육은 성인기 이전에

이루지지만 근래에 들어 성인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의 중

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Losito & Mintrop, 2001; Morris et al.,

2013; Swan et al., 2013).

2. 시민교육의 현황

시민교육에 관해 가장 연구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

서는 2013년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에 의해 젊은 세

대의 대학, 진로, 그리고 시민적 삶에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College, Career, and Civic Life Framework for

Social Studies State Standards (이하 C3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던

바 있다(Swan et al., 2013). 이는 현재 가장 널리 인정되는 시민교육

의 프레임워크로, 시민, 경제, 지리, 역사의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주제에 따라 [그림2-6]과 같이 발달 단계

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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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 et al., 2013)

[그림 2-6] C3 프레임워크의 발달 단계별 달성 목표 예시

3. 시민교육의 필요성

이해주(2010)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교육은 우선 개별화된 개인을 사

회의 공적 시민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

치고 이를 통해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생활을 유도하는 데 가장 큰 의

의가 있다. 또한 시민교육은 사회의 공통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

움을 주어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가적 차원에서

는 우수한 시민을 양성하고 시민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우수한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바탕이 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문제에 관해 인식하고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지자를 기

르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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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교육의 스펙트럼과 다층위적 성격

1) 협의의 시민교육과 광의의 시민교육의 차이

시민성과 시민교육은 해석의 정도에 따라 [그림 2-7]과 같은 연속선

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 극단에는 공식적이고 배타적이며 지식

의 전달에 중점을 두는 협의의 시민교육이 있고, 다른 극단에는 참여

적이며 포괄적이며 가치와 과정에 기반을 두는 광의의 시민교육이 있

다(Kerr,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협의의 시민교육은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정치 현상과 기능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정치 과정의 참

여에 필수적인 지식, 기능, 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광의의 시민교육은 여기에 더하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해 있는 활동 공간인 직장, 지역사회, 국가, 또

는 세계 지구촌 전체의 시민으로서 정치, 사회, 문화, 생태 등의 영역

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

질을 길러주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이해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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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 1999)

[그림 2-7]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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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의의 시민교육이 갖는 다층위적 성격

광의의 시민교육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다양한 집단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집단의 층위에 걸맞은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층위적 지위는 예컨대 [그림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강순원, 2010)

[그림 2-8] 시민교육의 다양한 층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시민들이 갖는 다층위적 지위는 때로 지위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히터(1990)는 다층적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다층적 시민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

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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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교육의 요소로서 경제·금융 교육이 갖는 다층위성

시민교육의 요소로서 경제·금융 교육의 목표와 효과 역시 다층위성

을 갖는다. Crowley & Swan (2018)은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경제·금융

교육을 분석하여 이를 경제시민의 4단계 원형으로 정리하였다. 첫 번

째는 스스로의 경제생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경제

시민이다. 이 경제시민은 본인의 소비, 투자, 예산편성 등에 대해 책임

을 질 줄 알며, 본인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경

제시민이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국가 수준에서 집단 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적 경제시민이다. 이는 예컨대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경

우 자전거를 타거나 차량공유를 옹호하는 등 사회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세 번째는 경제학적 지식을 이용해 사회의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동참하는 정의 지향적 경제시민이다. 정의 지향적

경제시민은 경제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의 근

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마지

막은 사회가 당면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기회를 통해 주변인들과 함께 문제에 관해 토론하여

문제에 대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의견을 형성해나가는 분별력 있는

경제시민이다. 이처럼 Crowley & Swan (2018)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금융 교육의 목표는 단일하지 않으며, 목표하는 바에 따

라 다양한 층위의 경제시민의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의학교육 관점에서 다층위 경제·금융 교육의 적용

의학교육에서 경제·금융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시민교육의 요소로서

경제·금융 교육이 갖는 다층위성을 의과대학생과 의사에게 어떻게 구

현할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림 2-5]에서 제시되었던 ‘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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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의 개념을 의사라는 직업에 맞추어 생각해볼 때 ‘의사 개인-

직업인으로서 의사-의료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틀로 시민교

육의 다층위성을 해석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교육의 요소로서 경

제·금융 교육이 갖는 다층위성은 경제적으로 책임감 있는 의사, 직업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참여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의사, 그리고 의료시

스템의 구성원으로서 분석적 의견을 형성해나가는 분별력 있는 의사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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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의학교육에서 다층위 경제·금융 교육의 필

요성

제 3절에서 제시되었던 3단계 틀인 ‘의사 개인-직업인으로서 의사-

의료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의사’에 입각하여 각 층위에 따라 의학교

육 분야에서 경제·금융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본다. 또한 의사의

진로라는 관점에서도 경제·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탐색해본다.

1. 의사 개인의 삶과 경제·금융 문해력

1) 경제·금융 문해력에 따른 부채행동

OECD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과 Potrich와 Vieira의 경제·금융 문해

력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금융 문해력은 경제·금융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채행동이다. 경제·금융 문

해력은 부채에 관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높은 경

제·금융 문해력을 가질수록 과도한 부채를 일으킬 확률이 낮아지며,

낮은 경제·금융 문해력을 가질수록 과도한 부채의 위험이 늘어난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Lusardi & Tufano, 2015;

Sevim et al., 2012).

2) 부채에 따른 의과대학생의 진로선택

한편 의과대학생에게 있어서 부채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특히 중요하다. 부족한 선행연구로 인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특정 조건의 의과대학생 집단에서는 총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차의료 관련 전공 선택 확률 및 소외된 지역 근무 확

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공립 의과대학 출신이거나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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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출신 중 부채 또는 미래 예상 부채가 많은 경우, 혹은 $250,000

이상의 과도한 부채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Distribution &

Workforce, 2009; Phillips et al., 2010, 2014). 부채와 국내 의과대학생

의 진로선택의 관계는 아직 연구된 바 없지만 의과대학생 중 부채나

학자금 대출이 학비 마련의 수단인 의과대학생이 26%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Seo et al., 2015), 국내 의과대학생에서도 이와 같

은 현상이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3) 부채와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재무적 안녕

부채는 의과대학생과 의사의 재무적 안녕 및 피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2014년 미국의 22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에서는

부채를 $50,000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부채 구간의 증가는 극심한 피

로, 부채 상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부채 관리 능력에 대한 걱정과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ohlfing et al., 2014). 한

편 캘리포니아의 Community Memorial Health System 레지던트를 대

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레지던트들이 경제·금융 문해력을 부채에

대한 피로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레지던트 과정

중 경제·금융 문해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Garrett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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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의 직업전문성에서 경제·금융 지식

의사의 직업전문성은 전통적으로 이타성, 사회적 책무성, 수월성, 의

무감, 명예 그리고 진실성이라는 여섯 가지 핵심 단어로 설명되어 왔

지만(Stobo, J., Kohen, J., Kimball, H., LaCombe, M., Schechter, G.,

& Blank, 1995), 의학 외의 철학, 경제학, 미학 등 다른 제 분야에 대

한 지적인 확장이 직업전문성의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Relman, 1998; Wear & Castellani, 2000). Relman은 의료에 대한

시장(market) 관점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의사들이 의료

의 재원이나 비용 그리고 재정구조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행동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에 대한 경제학적

인 이해는 의료의 산업화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제약사나 각종 의료

관련 기업들과 의사들이 건전한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

다(Relman, 1998).

의학교육 분야에서는 환자와 사회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의 중요성

을 받아들여, 환자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반응성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환자와 의사소통할 역량을 전공의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제시하였고(ACGME, 2017),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하

여 의과대학의 미션을 사회의 인구, 경제 및 문화적 변화에 일치시킬

것을 점차 요구하고 있다(Boele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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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의학에서 가치기반 의료와 경제·금융 지식

시스템 의학(Health systems science)은 의료가 어떻게 전달되며 전

문인력들이 어떻게 의료 전달을 위해 협동하는지, 그리고 의료 시스템

이 돌봄과 의료 전달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는 의학의 한 분야

로,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과 의학의 세 번째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

(Skochelak et al., 2017). 시스템 의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가치기

반 의료는 어떠한 의료가 추구할 만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

야이자 미래 의료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서, 의사들이 시스템적 사고

의 일환으로 경제·금융 지식을 갖춰야 하는 하나의 당위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 Institute of Medicine에 의해 의료 시스템의 달성 목표로

STEEEP (safe, 안전성; timely, 정시성, effective, 효과성; efficient, 효

율성; equitable, 형평성; patient centered, 환자중심성)이라는 6가지 가

치가 제시되었고, 이는 가치기반 의료를 정의하는 요소로 자리잡았다

(Baker, 2001). 가치기반 의료에서 가치란 다양한 조작적 정의에 의해

표현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림 2-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kochelak et al., 2017).

(Skochelak et al., 2017)

[그림 2-9] 가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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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치기반 의료는 반드시 비용에 대한 평

가를 수반해야 하고 가치기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비용

민감성이 중요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의 비용 민감성은 높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된다(Resnicow et al., 2019). 증가하는 의료 비용과 한

정된 의료 자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치기반 의료가 점차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사 개인의 경제·금융 지식과

문해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4. 의사의 다양한 진로 및 사회적 역할에서 경제·금융 지식

의사의 가장 흔한 진로는 임상의로서 일하는 것이지만, 의사는 임상

이외의 분야인 저널리즘, 제약업, 정책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기

도 하며, 임상 진료를 병행하면서 경영자나 교육자 등 다양한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Falcone & Satiani, 2008; Khatana et al.,

2017; Sweiti et al., 2019). 또한 임상의로서 일을 하는 과정 중에도 의

사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데, 예컨대 한 과나 부서의

책임자로서 의료기기 구매나 인력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캐나다의 CanMEDS는 이처럼 다양한 의사의

진로와 역할을 반영하여 전문가, 소통가, 협업가, 리더, 건강의 수호자,

학자의 6가지로 의사의 필수 역할을 정의한 바 있다(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2023).

의사가 이와 같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고 또 다양한 직업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금융 지식이 필요하고, 특히 그 중에

서도 경영학의 내용을 익힐 필요가 있다. 북미의 의과대학에서는 경영

학이나 조직관리에 관한 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더러

있으며, 경제·금융 개념을 질관리(Quality assurance)와 연관시켜서 가



- 32 -

르치는 사례가 다수 있다(Busari et al., 2011). 우리나라에서도 비임상

진로를 고려하는 의과대학생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

안할 때(K. J. Kim et al., 2013; Park Jung Han Kim Kyung Hwan,

1999), 다양한 진로를 추구하는 의과대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는 한편 조직의 리더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경

제·금융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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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을 수행하며 수행된 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1]

의 여섯 단계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각 연구 단계는 다음과 같았다; 경

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타당화, 최종안 도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수행 그리고 평가. 연구 단계 별 세부 연구 절차는 [그

림 3-2]에 도식화하였다. 사례연구, 설문, FGD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윤리심

의위원회의 IRB 승인을 받았다(IRB No. E-2302-026-1402,

E-2302-091-1423, E-2305-010-1427).

[그림 3-1] 경제·금융 교육과정 개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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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D: Focus Group Discussion

[그림3-2] 연구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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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1) 문헌 검색

2021년 10월 4일부터 2021년 11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과대학생과 전

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검색을 하였다.

의과대학생 경제교육, 의과대학생 금융교육, 전공의 경제교육, 전공의 금

융교육의 네 가지 키워드에 관련된 논문, 교과서, 정부 기관 보고서를 펍메

드(PubMed) 및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였다. 확인된 문

헌 중 실제 교육이 수행된 것을 기록한 문헌만을 포함시켰으며 문헌조사

나 단순설문은 제외하였다.

2) 홈페이지 검색

홈페이지 검색을 통하여 국내 및 해외의 경제·금융 평생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공개강좌, 의료 관련 MBA 교육과정을 탐색하였다. 홈페이지 검색

시 의료에 특화된 경제·금융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탐색하였으며,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경제·금융 교

육과정을 탐색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명지대학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확인하였고, 해외에서

는 뉴욕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플로리다 대학교의 의료 관련 MBA

교육과정 및 edX (미국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를 확인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그림 3-3]에 도식화한 경제·금융 교육과

정 세부주제 개발모형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

제 개발모형은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에서 제시된 경제·

금융 문해력의 6가지 요소에 제 2장 제 5 절에서 제시된 ‘의사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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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경제·금융 지식의 필요성’ 항목의 4가지 주요 요소를 반영하여 도

출되었다. 이후 해당 개발모형에 의거하여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들의 토

의를 거쳐 항목에 맞게 분류하였다. 개발모형에 따른 분석을 기본으로 하

되, 반복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금융 교

육과정의 교육목표, 도달역량, 세부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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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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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1) 타당화 설문

눈덩이 표집법에 의해 모집된 전국의 의학교육 전공자 및 서울대학교병

원과 계명대학교병원 전공의, 전임의, 교수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구안된 교육목표, 도달역량, 세부주제에

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부

록 1]과 같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

으며, 개인 식별자 없이 설문 문항에 대한 답안만 수집하였다.

의학분야에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설문 패널의 수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Fink, Kosecoff, Chassin, & Brook, 1984), 균질한 전

문가 집단인 경우 10명에서 15명 이상을 권고한 Tersine & Riggs (1976)

의 연구와 의학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상자수를 참조

하여 최종 응답자 중 의학교육 전공자 10명 이상 및 의사 10명 이상이 포

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Janssen, Brölmann, & Huirne, 2011; Palter,

MacRae, & Grantcharov, 2011; Veronesi et al., 2018).

이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기초통계 및 평균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각 항목에 대해 내용타당도비율, 합의도, 수렴도를 계산하였다. 내

용타당도비율은 Lawshe (1975)의 계산법에 의거하였고, Ayre & Scally

(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패널의 크기에 따른 기준값을 준용하였다. 합의

도와 수렴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0.75 이상과 0.5 이하를 의

견의 일치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Cha et al., 2022; S. Kim,

2020; You, Kim, Lee, & Kwon, 2021).

이후 연구진 간의 논의를 통해 기본의학교육 수준에서 타당화된 경제·

금융 교육과정을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으로 발전 및 구현시키기 위한 FGD

질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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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화 FGD

눈덩이 표집법에 의해 모집된 의학교육 전공자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전

공의, 전임의, 교수를 대상으로 FGD를 수행하여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의

경제·금융 교육과정에 필요한 세부주제, 교수법, 교수자, 난이도 구성에 관

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FGD의 시간은 60분이었으며, 단회로 진행되었다.

FGD는 녹취 후 유럽의학교육학회(AMEE; 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Europe)가이드 131번에 의거하여 주제분석을 시행하였다

(Kiger & Varpio, 2020).

3.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설문조사에서 타당화한 교육목표 및 도달역량을 토대로, FGD 결과를

반영하여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에게 적합한 세부주제를 배분하여 기본의

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최종 도출하였다.

4.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학사 및 행정적인 제반 여건 상 의과대학생에 대한 강의는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를 수행하

기로 결정되었다. 전문가 추천에 의해 총 6명의 연자를 모집하였으며, 연

자 및 연구진은 60분의 사전 회의를 2회 가졌다. 사전 회의를 통해 세부강

의계획과 교수법, 그리고 강의 간 연계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5.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수행

강의는 두 번에 걸쳐 촬영되었으며, 매 회 촬영 이후 온라인으로 서울대

학교병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 전원을 대상으로 배포되었다. 첫 회 촬영

강의에 대한 교육은 2023년 1월 12일 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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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촬영 강의에 대한 교육은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각각 2주씩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전공의들은

시간 및 횟수에 상관없이 원내 교육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된 강

의를 수강하였으며, 유튜브는 제한된 공개로 이루어져 서울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총 2차례

강의 안내가 이루어졌고, 안내는 문자메세지 및 메일과 전공의협의회 공

지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6.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1) 평가 설문

교육과정 평가를 위하여 평가 설문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강의 설문은

첫 회 촬영 강의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 설문은 두 번째 회 촬영 강의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각각의 교육기간 동안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첫 번째 강의 설문의 문항은 [부록 2], 두 번째 강의 설문의 문항은

[부록 3]과 같다. 설문 문항은 커크패트릭 평가모형의 4단계 중 1~3단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마찬가지로 개인 식별자 없이 설문 문항에

대한 답안만 수집하였으며, 설문 결과에 대하여 기초통계 및 평균비교 분

석을 진행하였다.

2) 평가 FGD

평가 FGD는 의학교육 전공자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교

수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기 수행된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의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FGD의 시간은 120분이었

으며, 단회로 진행되었다. FGD는 녹취 후 유럽의학교육학회(AMEE;

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Europe)가이드 131번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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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석을 시행하였다(Kiger & Varpi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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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사례연구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1. 사례연구 결과

1)　국내 교육과정 분석

국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공개강좌의 세부주제 탐색 결과를 경

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에 의거하여 [표 4-1]과 [부록 4]에

각각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은행의 ‘청소년 경제강좌(고등학생)’

(한국은행, 2023), 금융감독원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금융감독

원, 2023), 서민금융진흥원의 ‘찾아가는 금융교육’(서민금융진흥원, 2023),

명지대학교의 ‘금융교육특강’(명지대학교, 2019), 숙명여자대학교의 ‘금융

경제 기초’(숙명여자대학교, 2018)의 총 5개 교육과정이었다.

국내 경제·금융 교육과정 중 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은 찾을 수 없었고,

일반 경제·금융 교육에 초점을 맞춘 과정들만 검색되었다. 검색된 대부분

의 교육과정들이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에서 제시된 경

제·금융 문해력의 6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하고자 노력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중 ‘투자' 영역은 깊이와 난이도 및 강의 시간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명지대학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투자’ 영역에

1개 강의를 활용하여 재테크 관련 내용을 개괄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분배

하였지만, 숙명여자대학교의 온라인 공개강좌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다양

한 투자 대상에 관한 기초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비중 역시 7개 강의로

훨씬 더 높았다. 한국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처럼 아예 다루지 않는 교육

과정도 있었다. ‘저축-대출’ 영역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적어도 1개 강의

이상을 할애하였으며, 저축과 대출에 관한 내용을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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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반 정도에 해당하였다. ‘개인 재무관리’ 영역에서는 재무설계에 관한

기초 내용을 다루고 있었지만, 일부 교육과정에서는 ‘노후와 연금’처럼 구

체적인 주제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경제학적 문제’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

른 교육목표가 가장 잘 드러났던 영역이었다.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이

하는 일’,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금융진흥원 에서는 ‘금

융사기예방’ 등 기관의 정체성과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명지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돈과 행복 그리고 취업’이라는 강의에서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특성이 잘 드러났다. ‘금융 개념’ 영역은

‘투자’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일부 교육과

정에서는 금융시장에 관해서 설명하는 강의를 배치했던 반면 일부 교육과

정에서는 이자율과 같이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한 강의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서비스’ 영역은 우리나라 경제·금융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다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검색된 교육과정들이 일반 경제·금융 교육에 해당

하는 만큼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의료 체계’, ‘의료 산업’, ‘의료 경영’

영역에 해당하는 강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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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국내 교육과정(평생교육 프로그램) 세부주제 분석

영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1. 투자 -

- 금융투자의 이해

-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

2. 저축-대출 - 저축과 투자

- 저축의 이해

- 신용관리

- 부채관리

- 저축과 소비

- 부채관리

- 신용관리

3. 개인 재무관리
- 바람직한

금융생활

- 위험관리와

보험

- 노후와 연금

- 재무설계의 기초

- 재무설계

4. 경제학적 문제

- 한국은행이

하는 일

- 경기변동, 실업

및 인플레이션

- 시장경제의

원리

- 환율 따라잡기

-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사기예방

5. 금융 개념 -

-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

6. 금융서비스 - -

- 서민금융의

이해

- 생활복지

- 창업금융

7.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 -

8. 의료 체계 - - -

9. 의료 산업 - - -

10. 의료 경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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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교육과정 분석

해외 온라인 공개강좌와 의료관련 경제·금융 MBA 교육과정의 세부주

제 탐색 결과를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에 의거하여 [표

4-2]와 [부록 5]에 각각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은 EdX 플랫폼의

‘Healthcare Finance’ (EdX, 2023), 뉴욕대학교의 ‘Financial Management

for Health Care Orgs’ (New York University Wagner Graduate School

of Public Service, 2022),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Financial Management

of Health Institutions’ (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9), 플로리다 대학교의 ‘Fundamentals of Healthcare

Finance’ (University of Florida & College of Public Health &

Professions, 2019) 의 총 4개 교육과정이었다.

해외 경제·금융 교육과정 중에서는 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이 다수 있

어서 일반 경제·금융 관련 교육과정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검색된

4개 교육과정 모두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의 6가지 요소 중

‘금융 개념’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는 거의 강의를 할당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인 만큼 선행 교육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을

다루었거나 아니면 이미 관련 선행 지식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위해 만들

어진 교육과정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영

역에 관한 강의가 포함된 경우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의료 체계’, ‘의료

산업’, ‘의료 경영’ 영역에 관해서는 ‘제약’과 같이 개별 의료 산업,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의료 체계의 개별 요소, 또는 ‘수익사이클 관리’나

‘가격 책정’, ‘기업 공개’ 등 의료 경영에 필요한 재무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

되어 있었다.

[표4-2] 해외 교육과정(의료관련 경제·금융 MBA) 세부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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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Florida

1. 투자 - - -

2. 저축-대출 - - -

3. 개인 재무관리 - - -

4. 경제학적 문제 - - -

5. 금융 개념

- Financial Risk and

Reward

- Long-Term Financing

– Debt & Equity

- Cost of Capital and

Capital Structure

- Debt & Term

Sheets

- Income

statement &

Statement of

change in

equity

- Balance sheet

& Cash Flow

6. 금융서비스 - - -

7.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 -

8. 의료 체계 -
- Medicaid &

Medicare

- Healthcare

environment

9. 의료 산업 -

- Introduction

and Process of

Raising Capital

- Capitalization

and Valuation

- Pharma

-

10. 의료 경영

- Capital Budgeting

- Project Risk Analysis

- Healthcare Financial

Environment, and Cost

Behavior and Profit

Analysi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 Departmental Costing

and Cost Allocation

- Service Line Pricing,

Costing, and Decisions

- Revenue Cycle and

Current Asset

Management

- Financial Condition

Analysis

- Regulatory

Consideration

and Due

Diligence

- Private

Transactions

and Mega

Mergers :

- Operational

finance skills

and

management

- IPOs and the

role of Boards

- Medical

device /

Distrib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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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학교육 내의 경제·금융 교육과정 분석

기본의학교육 및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의 세부주

제 탐색 결과를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에 의거하여 [표

4-3]와 [표 4-4]에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은 각 단계별로 2개씩 총 4개의

교육과정이었다(Bar-Or et al., 2018; Dhaliwal & Chou, 2007; Meleca et

al., 2014; Mizell et al., 2019).

4개의 교육과정 중 Mizell et al.의 교육과정은 J. Mizell이라는 외과의사

가 레지던트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필요성에 의해 자신

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다. Meleca et al.의 교육

과정은 학생 대표의 주도로 시작된 선택교육과정으로 수요 기반 설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Bar-Or et al.의 교육과정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개

발되었는데, 경영대학원 교수들의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의사들의 의견

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평가 설문에 의거하여 수정되었다. Dhaliwal & Chou의 교육과정은 개발

에 관해 명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들이 ‘의료 경영’

영역에 강의를 집중적으로 할당하여 학생들이 향후 의사로서 활동할 때

필요한 경영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전문의 주

도로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학생 주도로 만들어진 교육과정 모두에서 동일

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본의학교육 수준에서는 의료 경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졸업후의학교육 수준

에서는 개인의 재무상태와 관련 있는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

의 6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저축-대

출’, ‘개인 재무관리’, ‘금융 개념’, ‘금융서비스’ 강의가 두 교육과정 모두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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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기본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분석

영역 Mizell et al Meleca et al

1. 투자 - Investment Options -

2. 저축-대출 - Student Loan Management - Debt Forgiveness

3. 개인 재무관리

- Retirement Planning

- Home Buying versus

Renting

- Managing Personal Cash

Flow

- Debt Reduction

-

4. 경제학적 문제 -

5. 금융 개념 - - Credit Reports and Taxes

6. 금융서비스 -
- Investing. ROTH IRAs,

and Stocks

7.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

8. 의료 체계 - -

9. 의료 산업 - Healthcare Updates -

10. 의료 경영

- Billing and Coding

- Financial Data You Need

to Know for your Practice

- Starting Your Practice

- Physician Recruitment

- Malpractice Avoidance

- Contracts

- Physician Recruitment

- Business and Finance in

Medicine Credit

- Hospital Contracts

- Medical Billing and Coding

- Physician's Panel

- Intra-office Cooperation in

Private Practice

- Life, Disability and

Malpractice Insurances

- Advocacy Training for

Physicians an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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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분석

영역 Bar-Or et al Dhaliwal & Chou

1. 투자 - -

2. 저축-대출 - Managing Debt
- Debt

- Savings and Investment

3. 개인 재무관리

- Budgeting Strategies at

Different Stage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 Retirement Saving

4. 경제학적 문제

- Understanding

Psychological Barriers to

Decision-Making

- Dealing with Financial

Advisors

-

5. 금융 개념

- Understanding the Time

Value of Money; Interpreting

Balance Sheets

- Basics of Investing, Risk,

and Return

- Taxes

6. 금융서비스
- Evaluating Needs and

Selecting Insurance
- Insurance

7.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

8. 의료 체계 - -

9. 의료 산업 - -

10. 의료 경영
- Negotiating Employment

Contr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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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연구를 통한 세부주제, 도달역량, 교육목표 도출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및 교육목표를

도출하여 이를 [그림 4-1]에 도식화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

지했던 ‘경제학적 문제’, ‘금융 개념’, ‘의료 경영’ 영역에 비중을 두고 세부

주제를 선정하였고, 각 영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우선하되

등장 빈도가 낮더라도 연구자들의 일치된 의견 하에 중요한 세부주제라고

판단되는 것을 포함하였다. [그림 4-1]에서 밑줄로 표시된 세부주제는 선

행연구에서는 찾을 수 없었지만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교

육이라는 사실과 연구 필요성의 바탕이 되는 의사의 직업전문성, 시스템

적 사고 및 다양한 진로라는 가치들을 감안하였을 때 연구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가한 세부주제이다. 해당 세부주제들은 ‘환자의 사

회경제적 배경’ 및 ‘의료체계’ 영역에 주로 해당하였다.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의 10개 영역을 유관 영역별로

묶어 교육과정 전체의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 ‘투자’, ‘저축-대출’, ‘개인

재무관리’, ‘경제학적 문제’, ‘금융 개념’, ‘금융 서비스’의 6가지 영역을 통해

서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 추구하는 법을 배우고, ‘환자의 사회

경제적 배경’ 영역을 통해서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하며, ‘의료 체계’, ‘의료 산업’, ‘의료 경영’ 영역을 통해서 의료 전문가

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해당 교육과정을 완료한 이후에 도달할 역량은 순차적으로 ‘경제학

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문제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학적 용어

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기술할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

른 기대 수익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개인 및 사회의 문제에 대해 경제

학적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계층의 심리

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의 총 5개가 수준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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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에 도식화하였다.

[그림 4-1]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세부주제 및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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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도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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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문과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1. 설문을 통한 교육과정 타당화

1) 연구 대상자 기초 정보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세부주제, 도달역량, 교육목표를 기본의학교

육 수준에서 타당화하기 위해 전국의 의학교육 전공자 및 서울대학교

병원과 계명대학교병원 전공의, 전임의, 교수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설문을 수행하였다. 응답자는 87명

이었고, 경제 및 금융 부문에 관심이 없다고 자기보고하거나 일주일에

2개 미만의 경제 및 금융 관련 기사를 읽는다고 자가보고한 사람은 제

외하여 최종적으로 29명이 분석 대상에 해당하였다. 그 중 15명은 의

학교육 전문가였으며, 14명은 임상 의사였다. 임상 의사 중 8명은 전공

의, 3명은 전임의, 3명은 교수였다.

2)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목표, 도달역량

아래의 [표 4-5]은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목표, 그리고

도달역량에 관한 타당화 설문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의과대학생을 위

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시급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목표에 관해서

는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함양',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 추구'라는 목표는 유의성을 확보하였지

만,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은 그렇지 못하였

다.

도달역량에 관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문제와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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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다’,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기술할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기대 수익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의 세 가지 역량은 수강 후 달성해야 할 역량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개인 및 사회의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와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계층의 심리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역량까지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목표, 도달역량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내용 평균

내용타

당도비

율

합의

도

수렴

도

교육과정의 필요성

중요성 82.07±13.33 0.79 0.81 0.08

필요성 80.34±12.60 0.79 0.75 0.10

시급성 72.07±22.14 0.45 0.57 0.15

교육목표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 추구 5.08±1.06 0.59 0.80 0.01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
4.42±1.35 0.31 0.72 0.01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함양
5.08±0.72 0.59 0.95 0.00

도달역량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문제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5.17±1.01 0.45 0.80 0.01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기술할 수 있다
4.67±1.17 0.52 0.75 0.01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기대

수익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5.08±0.83 0.59 0.80 0.01

개인 및 사회의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4.50±1.35 0.38 0.56 0.01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계층의 심리와 상

황을 분석할 수 있다
4.42±1.38 0.24 0.7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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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

세부주제에 관한 설문 결과를 [표 4-6]에 제시하였다. 총 22개 중 7개

의 세부주제가 중요도와 필요도 모두에서 유의성을 확보하여 향후 강의

주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였다. 해당 세부주제는 ‘생애주기와 자산관리

', ‘세금', ‘부와 행복', ‘의사의 다양한 진로와 소득', ‘의료보험체계', ‘사

회복지제도', ‘경제학적 사고와 의사결정'이었으며, 이들 7개 세부주제를

제외한 다른 세부주제 중 중요도나 필요도 중 하나라도 만족시킨 경우는

없었다.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저축', ‘연금', ‘개

인보험', ‘화폐와 이자율', ‘위험과 수익률', ‘주식투자', ‘기초회계', ‘통화

정책과 통화량', ‘실업과 인플레이션', ‘소득과 자산', ‘국가예산과 의료예

산', ‘수익사이클 관리', ‘헬스케어 산업분석', ‘의료서비스 가격결정', ‘근

로계약과 연봉협상'.

[표 4-6]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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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필요도

내용 평균

내용

타당

도

비율

합

의

도

수

렴

도

평균

내용

타당

도

비율

합

의

도

수

렴

도

생애주기와

자산관리
86.10±22.84 0.79 0.78 0.10 84.48±24.43 0.66 0.80 0.10

저축 67.93±30.98 0.38 0.50 0.20 67.07±30.63 0.31 0.50 0.20

세금 85.52±16.60 0.79 0.78 0.10 84.48±17.03 0.66 0.78 0.10

연금 69.83±28.92 0.31 0.50 0.20 68.79±29.45 0.31 0.50 0.20

개인보험 71.03±26.77 0.45 0.0 0.20 70.86±26.12 0.45 0.69 0.13

화폐와

이자율
69.48±29.95 0.31 0.50 0.20 66.90±32.42 0.24 0.50 0.20

위험과

수익률
73.10±25.65 0.31 0.63 0.15 71.38±26.96 0.38 0.50 0.20

주식투자 71.03±28.33 0.38 0.63 0.15 70.69±28.53 0.31 0.63 0.15

기초회계 74.48±23.08 0.38 0.63 0.15 73.97±23.28 0.38 0.63 0.15

통화정책과

통화량
61.21±33.10 0.17 0.57 0.15 56.38±35.02 -0.03 0.17 0.25

실업과

인플레이션
56.55±34.05 -0.03 0.33 0.20 51.03±34.88 -0.24 0.17 0.25

소득과 자산 62.24±32.99 0.17 0.29 0.25 59.48±33.82 0.03 0.29 0.25

부와 행복 73.79±29.57 0.59 0.75 0.10 72.41±31.81 0.52 0.75 0.10

의사의

다양한

진로와 소득

83.17±19.11 0.72 0.78 0.10 81.90±21.81 0.59 0.78 0.10

국가예산과

의료예산
69.14±28.60 0.38 0.63 0.15 67.76±28.02 0.38 0.71 0.10

의료보험체계 84.07±25.98 0.79 0.78 0.10 83.97±26.16 0.79 0.78 0.10

사회복지제도 74.48±29.20 0.66 0.75 0.10 71.55±30.09 0.52 0.75 0.10

수익사이클

관리
70.36±29.34 0.38 0.63 0.15 63.04±31.66 0.10 0.43 0.20

헬스케어

산업분석
63.72±33.88 0.31 0.43 0.20 63.79±33.64 0.31 0.57 0.15

의료서비스

가격결정
72.86±26.10 0.45 0.63 0.15 71.10±26.98 0.38 0.63 0.15

근로계약과

연봉협상
79.31±26.82 0.59 0.67 0.15 78.10±28.30 0.59 0.67 0.15

경제학적

사고와

의사결정

71.97±27.71 0.72 0.75 0.10 70.17±27.40 0.59 0.75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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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개설형태

개설 형태에 관한 설문 결과를 [그림 4-3, 그림 4-4, 그림 4-5, 부록

6]에 제시하였다.

중복선택이 가능한 조건 하에서, 대상학년에 관해서는 의예과 1학년

및 의예과 2학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의

학과에 입학하기 직전인 의예과 2학년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총 44개의

답변 중 17개를 획득하여 가장 빈도가 높았다(n=17, 38.6%). 의학과

1~3학년에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비교적 적었으며, 특히 의학과 2학

년에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의학과 4학

년에 개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명으로 의학과

1~3학년보다는 많았다.

강의시간에 대한 응답 역시 의예과 2학년에서 평균 13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의예과 1학년에서 10.7시간을 기록하였다. 응답자들

이 생각하는 의학과 1학년과 의학과 3학년, 의학과 4학년의 적정 강의

시간은 각각 10, 8, 8시간이었다.

강의형식에 관해서는 특강 형식을 선택한 응답이 전체 29개의 응답

중 14개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n=14, 48.2%). 의예과 2학년, 의학

과 1학년에서는 학기 단위의 강의나 1년 단위의 강의를 선택한 응답도

있었지만, 의학과 3학년과 의학과 4학년에는 모두 특강형식 또는 3~4

주 Block 강의를 선택하였다.

강의분류 중에서는 교양필수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 26개의 응답

중 12개였으며(n=12, 46.2%), 전공선택은 6개, 교양선택은 5개, 전공필

수는 3개의 응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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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경제·금융 교육과정 대상학년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그림4-4]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시간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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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형식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2.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타당화 설문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 구현할지 탐색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전

임의, 전공의, 의학교육 전공자로 이루어진 총 6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FGD를 수행하였다. 질문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수법, 세부주제의 3개

대분류 아래 총 5개 문항으로 [부록 7]과 같이 구성하였다.

FGD는 패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고, 단계에 따라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 내용에 따른 코드를 부여하여 [표 4-7]과 같이 19개

의 초기 코드를 선정하였고, 이후 [표 4-8]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주제

를 추출하였다. 2단계 주제로는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의 전달 형

태', ‘교육의 전달 방식’, ‘의사 개인의 삶’, ‘의사의 사회적 역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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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세부주제’라는 총 6가지 주제가 추출되었으며, 3단계에서는 이

를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전공의를 위한 경

제·금융 교육과정의 교수법’,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교

육목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결과를 정리하자면, 패널들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고 적절한 정도의 수요를 예상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전공의의 근무 환경과 배경 지식이 부족한 전공의의 지

식수준, 그리고 짧은 집중시간을 고려할 때, 짧은 온라인 강의를 다수

만들어서 접근하기 쉽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전공의 협의회 어플리케이

션을 통해 배포하고 자율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강의는 실무를 아는 강의자가 해당 세부주제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의사 개인의 재무안전을 도모하고, 환자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이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대출’, ‘보험’, ‘수가’, ‘연

금’, ‘연말정산’, ‘자산관리’에 해당하는 강의를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

배치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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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FGD의 초기 코드 생성 결과

초기 코드 관련 응답 예시

예상되는 적절한

수요

“그래도 되게 제너럴한 그런 내용이고 니즈도 어느 정

도... 뭔가 이거는 시간을 할애해서도 좀 들을 만한 그런

니즈가 있을 만한 교육인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
“뭔가 온라인 플랫폼에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유튜브 같은 데가 좋긴 하겠지만...”

전공의 협의회

어플리케이션

활용

“사실 저희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레지트라고 그러니

까 레지던트들의 아지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

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다 익

명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

이... 되게 그냥 당근처럼 실질적... 이렇게 무슨 도움을

청하는 그런... 그런 글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병원에서 거기에 이제

vod를 올린다든가, 그거를 모아놓으면 좀 더 약간 프라

이빗하게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강의시간

“물론 그게 너무 로딩이 크면 잘 안 듣긴 하겠지 만, 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 할애해서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짧게 짧게...”

쉬운 설명
“그래서 그런 진짜 이렇게 경제 좀 쉽게 설명해주면, 재

미있게 좀 얘기해주면...”

실무를 아는

강의자

“보험 설계사도 진짜 모셔다가 생명 보험은 뭐뭐뭐를

커버하고 실손보험은 뭐뭐뭐를 커버하는지...”

“그래서 보험 심사팀 직원 선생님 모셔다가 정말 강의

도 해주시고“

실절적인 내용의

교육

“이런 뜬구름 잡는 거 빼고 수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

해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금융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팁을 얻

을 수 있는 그런 vod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적인

수강방식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

프로그램을 뭔가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수강해서...”

“이런 거는 정말 짜여져 있는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직

접 enroll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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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개인의 재무안정 “리더를 양성하는데, 그 리더가 파산하면 답이 없고...”

환자에 대한 이해 “근데 이거 모르면 환자랑 대화가 안 돼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래서 내가 오늘 환자 내면 이 환자 오늘 얼마 내고

갈 거고, 그게 본인 부담금의 몇 퍼센트고, 공단 부담금

이 몇 퍼센트인지… 근데 그 퍼센트가 진료비의 퍼센트

가 다르고, 처치료의 퍼센트가 다르고, 그리고 입원 환

자는 입원비만 내는 게 아니라 식대에 처치료에 가산

수가에 등등이 붙고.. 같은 약을 내도 급여가 적용이 될

때의 값이랑 비급여랑 임의 비급여랑, 또 뭐 있더라...

아무튼 뭔가 이상한 제도들이 많고... 실비보험은 뭐 뭐

뭐뭐가 항암 치료에서 커버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진로

“이거 이해 못하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적자가 난다? 사

실 솔직히 말하면 정신과 같은 경우는 입원은 제가 계

산해 봤을 때 적자가 맞지만 외래는 아니고… 이런 것

들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자기 커리어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로 계약

“이제 그런 것들이 근로계약 예시도 있으니까...”

“급여 명세서도 한 번도 이게 제대로 눈여겨보는 사람

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보 는 방법이

나...”

대출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는 방법이라 든가, 마이너스

통장은... 의대에서부터 많이 쓰는 것 같긴 하지만...”

보험

“보험 설계사도 진짜 모셔다가 생명 보험은 뭐뭐뭐를

커버하고 실손보험은 뭐뭐뭐를 커버하는지...”

“(보험) 약관 그런 거 읽는 법”

수가

“수가! 솔직히 말하면 OOO 선생님, 오늘 외래 왔다 가

신 환자분이 얼마나 내고 가셨는지 아세요?”

“저는 진짜 무조건 수가. 수가 한 10시간 가르쳐도 모자

라요”

“이제 교수가 되니까 교수님들이 삭감을 매달 4월 삭감

내역을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거랑 비교

하고… 근데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만 전

공의들은 사실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것도 보험 심사팀에서 이거 ‘진단명 이거 넣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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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라' 이거 하니까 그냥 되게 막 귀찮은 일이잖아

요.”

“근데 이제 근데 뭐 막 산부인과나 이런 데는 뭐 조금

만 조금만 뭐 이거 수술명을... 그러니까 같은 수술인데

다르게 넣으면 훨씬 돈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있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또 관심 있

어 하는 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

“실제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보면 사학연금 같은 게 어

떻게 나가는 거 고,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고...”

“아까 OOO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왜 이렇

게 연금에서 많이 빼가는지...”

연말정산

“사실 제일 당황할 때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지도 모

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냥 대충 클릭 클릭하고 끝

나고 이러는데, 그런 것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고...”

자산관리
“그런 자산을 내가 이제 얼마를 받게 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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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FGD의 주제 탐색 결과

주제 초기 코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 예상되는 적절한 수요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교수법

교육의 전달 형태

- 온라인 강의

- 전공의 협의회

어플리케이션 사용

교육의 전달 방식

- 짧은 강의시간

- 쉬운 설명

- 실무를 아는 강의자

- 실질적인 내용의 교육

- 자율적인 수강방식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의사 개인의 삶 - 개인의 재무안정

의사의 사회적 역할

- 환자에 대한 이해

-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

- 진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

- 근로계약

- 대출

- 보험

- 수가

- 연금

- 연말정산

-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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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1.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상세

설문과 FGD를 통해 타당화한 세부주제를 활용하여 기본의학교육-졸업

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을 [그림 4-6]과 같이 확정하

였다. 타당화 설문 및 FGD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의학교육 수준 및 졸업후

의학교육 수준의 교육목표를 각각 확정하였고, 도달역량은 각 수준에 따

라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론적으로 기술하였다. 나선형 교육과정을 염두

에 두고 기본의학교육 수준에는 개념에 관련된 강의를,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는 실무에 관한 강의를 배치하고자 하였다.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의료시스템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의 두 가지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를

배치하였고,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전공의들의 임상 경험

을 고려하여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

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추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

를 구성하였다.

도달역량에 관해서는 타당화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문제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기술할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기대 수익

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의 세 가지 역량을 각 수준의 강의에서 모두

달성해야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자산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득이 발생하기 전인 의과대학생과 소득

이 있는 전공의의 관점이 다를 것을 고려하여 기본의학교육 수준과 졸업

후의학교육 수준에 모두 배치하였다. 기본의학교육 수준에서는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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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위한 자산관리’,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서는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

리’라는 이름의 강의를 두어 기본의학교육 수준에서 개념적인 내용을 배

우고,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서 세부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6]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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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소득이 없는 의과대학 입장에서 중요성을 느끼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만 배치하였다. 세금에 관한 전체적인 내

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사회 초년생

으로서 세금에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겪는 어려움인 ‘연말정산’에 관

한 강의를 배치하였다.

‘부와 행복’, ‘경제학적 사고와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은 관념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여 같은 이름의 강의를 각각 기본의학교육 수준에만 배치하

였으며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의사의 다양한 진로와 소득’은 진로 결정에 관해 선택의 여지가 보다

더 많은 의과대학생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의학교육 수준에만

배치하였으며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의료보험체계’와 ‘수가제도’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

므로 기본의학교육과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 모두 배치하였다. 각각 ‘의과

대학생을 위한 수가제도’ 와 ‘전공의를 위한 수가제도’라는 이름으로, 기본

의학교육 수준에서는 의료보험체계 전체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를 위한 수가제도’에서는 기본의학교육에서 배운 내

용을 복습하고 사례와 예시, 그리고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제도’와 ‘보험제도’는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공과 민간 서비

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진료를 직접 하지 않는 의과대학생이 필요성을

체감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되며 실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졸

업후의학교육 수준에만 ‘전공의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전공의를 위한 민

영보험제도’라는 이름의 강의를 배치하였다.

‘연금’과 ‘대출’은 의사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금융서비스 및 활동이다.

근로소득이 없는 의과대학생이 배우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사회 초년생으

로서 필요한 내용이므로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 ‘전공의를 위한 사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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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공의를 위한 대출’ 강의를 할당하였다.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역시

소득이 있는 전공의에게 더 적합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 ‘전공의를 위한 근로계약’ 강의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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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현 방안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을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전공의 4-5년의 현행 의학교육 시스템에 맞추

어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그림 4-7]과 같이 마련하였다. 경제·금융 교

육과정 최종안에서 확정되었던 주제를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생애주

기를 고려하여 시기에 따라 배치하였다.

[그림 4-7]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현 방안

소득과 의료시스템에 대한 배경지식, 그리고 환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의예과 1-2학년 시기에는 개념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 ‘경제학적 사고와 의사결정’ 강의를 배치하였다. 의학과 4학년

은 대부분의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전공의 수련을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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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받고 않고 일반의로 진로를 선택하는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사회에 진

출하기 전 마지막 단계임을 고려하여 ‘의과대학생을 위한 자산관리’, ‘의사

의 다양한 진로와 소득’, ‘의과대학생을 위한 수가제도’ 강의를 배치하였다.

인턴이나 전공의 1년차에 해당하는 전공의 저년차 시기는 대부분의 경우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사회인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사학연금이나 연말정산, 근로계약에 대해 배울 수 있도

록 강의를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고년차 시기에는 자산이 형성

되고 환자와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개

인적인 측면에서는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의를 위한 대출’ 강의

를, 직업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전공의

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에 관한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강의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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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기획

도출된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추천을 통해 각 강의에 적합한 강사를 모집하였

다. 학사 및 행정적 제반 여건 상 모든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워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중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의를 위한 대

출’,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전공의

를 위한 민영보험제도’의 총 5개 강의를 전체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

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파일럿 강의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강

의의 형식은 VOD 촬영 및 온라인 배포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추천을 통해 촬영에 동의한 6명의 강사를 섭외하였다. 각 강사의 약력은

[부록 8]과 같다. 모집된 강사들과 함께 2회차에 걸친 사전회의를 진행하

였으며, 회의에서는 세부강의계획, 교수법, 강의 간 연계성을 확인하고 조

율하였다.

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강의계획 상세

강사 및 연구진의 토의를 통해 마련된 강의별 세부강의계획은 [부록 9

– 13]과 같다. 세부강의계획에는 모든 강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목

표와, 강의별로 개별화한 강의목표를 제시하였고, 수강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교재 및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

통일성을 위해 모든 강의의 시간과 구조는 동일하게 계획하였다. 총 시

간은 1회 강의 당 20분이었으며, 도입 3분, 전개 15분, 정리 2분으로 나누었

다. 도입 부분에서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과 학습목표를 제시하도

록 하였고, 전개 부분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범주화하여 이해를 돕고

자 하였다. 정리 부분에서는 강의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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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획 단계에서 20분 1강으로 부족할 것으

로 판단된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의를 위한 대출’,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4개 강의에 대해서는 20분

2강으로 강의 당 총 40분을 배정하였으며,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만

20분 1강으로 확정하였다.

교수법으로는 모든 세부주제에서 강의가 사용되었고, 일부 강의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하여 비대면 activity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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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수행

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촬영 및 배포

강의는 총 2회에 나누어 촬영하였다. 강의 별 대표 사진은 [부록 14 -

19]과 같다.

강의의 배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제한된 보기로 업로드 한 뒤,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소속의 전체

인턴 및 레지던트에게 총 2회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메세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안내메세지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공식 어

플리케이션인 ‘레지트’에도 게시글 형태로 노출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병

원 사이버연수원에 유튜브와는 별도로 같은 VOD가 업로드되었다.

강의는 총 2회에 나누어 배포되었다. 첫 회 촬영 강의인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의를 위한 대출’,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이 첫 회차에

배포되었으며, 두 번째 회 촬영 강의인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기본’,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사

례와 적용’,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가 두 번째 회차에 배포되었다.

강의 제공 기간은 두 회차 모두 14일이었다. 강의 제공 기간이 종료된 뒤에

는 평가와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수강기간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사이버연수원을 제외한 각 강의별 공식

유튜브 계정 조회수는 [표 4-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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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별 조회수

강의명 조회수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1) 161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2) 49

전공의를 위한 대출

전공의를 위한 대출 (1) 60

전공의를 위한 대출 (2) 46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1) 108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2) 73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기본 63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사례

와 적용
28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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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1. 설문을 통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1) 연구 대상자 기초 정보

서울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 중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응답을 수집하였

다. 첫 회차에 대한 응답자는 총 38명, 두 번째 회차에 대한 응답자는 총

23명이었다. 첫 회차 응답자 38명의 구성은 인턴 8명, 레지던트 1년차 7명,

레지던트 2년차 8명, 레지던트 3년차 8명, 레지던트 4년차 7명이었으며,

두 번째 회차 응답자 23명의 구성은 인턴 8명, 레지던트 1년차 3명, 레지던

트 2년차 3명, 레지던트 3년차 5명, 레지던트 4년차 4명이었다. 두 번째

회차 응답자 23명 중 첫 번째 회차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다고 답한 응답자

는 16명이었다.

2) 평가 설문 결과 상세

아래의 [표 4-10]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설문 결과

이다. 응답자들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에 대해 보통 이상의

흥미도를 보였으며, 강의의 내용이나 방식, 준비수준, 강의시간 등 교수법

에 대해서도 모두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강사의 준비수준은 모

든 강의에서 4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받아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다.

자가보고를 통해 평가한 강의 전후 지식 변화는 paired t-test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모든 강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음을 [그

림 4-8]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행동 변화에 관해서는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응답이 있었으나,

어떤 대상에게 배운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식은 그에 비해 부

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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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설문 결과

자산

관리
대출

연말

정산

국민건

강보험

제도 -

수가제

도의

기본

국민건

강보험

제도 -

수가제

도의

사례와

적용

민영

보험

제도

1단계 반응/만족도

강의는

흥미로웠습니까?
3.95±1.07 3.92±1.20 3.89±1.25 3.87±1.18 3.78±1.13 3.83±1.19

강의의 내용은

적절하였습니까?
4.26±1.16 4.26±1.21 4.21±1.24 3.91±1.16 4.00±1.04 3.96±1.02

강의의 방식은

적절하였습니까?
4.13±1.2 4.18±1.21 4.05±1.21 3.74±1.21 3.83±1.27 3.87±1.06

강사의

준비수준은

어떠하였습니까?

4.32±1.10 4.32±1.10 4.24±1.09 4.13±1.25 4.17±1.23 4.30±1.15

강의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4.13±1.26 4.08±1.18 4.05±1.23 3.83±1.44 3.96±1.46 3.83±1.47

2단계 지식변화

강의를 듣기 전

귀하의 지식은

어떠하였습니까?

3.13±1.17 2.87±1.22 3.13±1.08 3.04±1.02 3.09±1.04 3.13±1.06

강의를 듣고 난

후 귀하의 지식은

어떠합니까?

4.11±1.05 4.05±1.02 4.08±0.98 4.00±1.17 3.91±1.20 3.96±1.19

3단계 행동변화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까?

3.84±1.18 3.89±1.12 4.00±1.10 3.96±1.15 3.87±1.06 4.09±1.08

배운 내용을

적용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3.71±1.30 3.66±1.36 3.79±1.28 3.52±1.12 3.43±1.20 3.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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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지식변화에 대한 평가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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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D를 통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평가 설문을 통해 확인된 교육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보완점을 탐색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전임의, 전공의, 의학교육 전공자로 이루어

진 총 7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FGD를 수행하였다. 질문은 교육과정 평가, 교육과정 타당성, 발전방향 3

개 대분류 아래 총 9개 문항으로 [부록 20]과 같이 구성하였다.

FGD는 패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고, 단계에 따라 주제분석을 실

시하였다. 응답 내용에 따른 코드를 부여하여 [표 4-11]과 같이 32개의 초

기 코드를 선정하였고, 이후 [표 4-12]와 같이 3단계에 걸쳐 주제를 추출하

였다. 2단계 주제로는 ‘반응 평가’, ‘교수법 평가’, ‘세부주제 평가’, ‘교육과

정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당위성’, ‘필수교육에 대한 찬반’, ‘필수교육이 필

요한 세부주제’, ‘교육의 전달방식’, ‘교육의 전달형태’, ‘추가 교육 희망주

제’, ‘의과대학생 강의’의 총 11가지 주제가 도출되었고, 3단계에서는 이를

‘교육과정 평가’,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발전방향’이라는 대주제

로 분류하였다.

FGD 결과 패널들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에 대해 전공의

들의 적절한 교육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수법에 관해서는 전

공의들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하여 짧은 강의로 구성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흥미 유발을 위해 순차적인 배포방식을 고민할 것을 제시

하였고, 북마크 기능 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

하였다. 강의의 전달 방식에 있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의 구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주제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지만, 세부

주제 중에서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에 해

당하는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강의들이 다른 강의보다 전공의들의

흥미를 더 유발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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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해서는, 필요성은 모든 패널들이 공통

적으로 공감하였으나 교육의 당위성과 그에 따르는 필수교육 여부에 대해

서는 대립되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강의에

대해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자 근로소득자인 전공의의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과, 해당 강의들은 관심 있는 사람에

한해 찾아볼 수 있도록 강의를 제공하면 충분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자

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교육을 필수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전체 교육과정 필수화에 반대 혹은 유보적인 의견이 있었

고, 필수화 시에는 역효과를 고려하여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

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제도’, ‘근로계

약’, ‘사회복지제도’ 강의는 필수교육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그 중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필수화가

강한 공함을 얻었다.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향후에 실무적,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 위하여 의사직 교수진의 참여와 내용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전공의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

간적, 행정적 제약이 상당하지만 세심하게 설계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면적인 오프라인 교육이 어렵다면 블렌디드 러닝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임상의

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보다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와 불평등’,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 ‘환자와 행동경제학’ 등의 추가 강

의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의과대학생을 대상

으로 확장할 때에는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보건학, 경제학적 담론, 역사 등

에 관한 배경지식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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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FGD의 초기 코드

생성 결과

초기 코드 관련 응답 예시

전공의들의

적절한 교육 수요
“저희 전공의들은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북마크 기능 추가 “북마크 할 수 있게 해주면 보기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사례 중심 강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근데 이번에 동영상 강의에 올려주셨던 내용 중에 좋

았던 게,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가가 산정이

되는지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되게 각

론적인 내용이긴 해도, 조금 왜 이렇게 매년 이렇게 갈

등이 생기는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더라

고요... 전공의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그 세부적인

산정 방식 같은 것도 들어가면 좋지 않나...”

일괄 업로드에

따른 부담감

“일단은 처음에 한 번에 막 6개씩 투척하니까 좀 부담

이 됐을 것 같고...”

적절했던

강의시간
“(적정 강의 시간은) 20분, 30분”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 강의에

대한 흥미

“선생님들이 후에 전문의가 돼서 전문의 소득을 받고

이후에 나중에 내 미래 소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거

니까 가장 관심사가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했던 주제

선정

“우선은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있을 것 같은

주제는 없을 것 같고...”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거는 개개인의

배경 지식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흥미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100% 동의하는데...”

“이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다 동의할 거

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만...”

근로소득자로서

전공의의

자기보호

“저희 인턴 수련 받을 때 어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저희 인턴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돌

리고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셀프

프로텍션 차원에서도... 증권회사나 아니면 보험회사나...

어쨌든 영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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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권리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

고 생각이 들기는 해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교육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꼭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게 아

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이 자체가 경제·금융

에 대한 리터러시를 학생 때부터 그렇게 충족시켜주는

교육체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과

정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사회 초년생

으로서, 인턴 전공의 저년차 선생님들은, 전체적인 경제

인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필수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에 반드시 들

어갈 수 있는 항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사의 경제·금융

지식 부족과

환자피해

“의사들에게 경제 교육을 하지 않아서 환자들에게 피해

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의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청구

“의사들도 잘못된 처방이나 코드를 내서 피해를 보게

되고, 자기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 강의

필수화 반대

“의사가 아니라 내가 나의 경제생활, 금융생활을 위해

서 듣는 강의를 필수로 한다는 게 앞서 얘기해 주셨던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그런 거는 선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

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필수 교육 과목으로 들어가야 될까

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냐하면 어쨌든 귀중한 교육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니

까...”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 강의

필수화 찬성

“하지만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제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 대상 필수화

가능성
“프리 테스트 같은 거 봐서 그거 잘 보면 안오고...”

전체 교육과정의

필수화에 따르는

역효과

“그냥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인증 교육이나 그런 강

의들... 그냥 엄청 재미없지만 들어야 하니까 듣는 그런

강의들인데 사실 그런 거는 진짜 직원들도... 저도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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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만 틀어놓고 딴 거 하고 이런 실정이라... 그런 거

는 몇 년째 듣지만 사실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그

러니까 상황이라... 그렇게 하면 학습의 측면에서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의무 교육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

을 하고요, 전공의협의회에서는 그런 일회성 강연들을

몇 번 추진해 본 경험들이 있고, 경험상 지속 가능한 적

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단발성 이벤트로 끝났고, 단발

성 이벤트를 벌이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지속 가능성까

지 염두에 둔다면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고, 단발성 이벤트를 기획한다 하면 이런 콘텐츠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체 교육과정의

필수화에 대한

반대의견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는 그 척도가 다른 것 같

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감염 교육이나 cpr 교육처럼

하루 종일 붙잡아놓고 맞출 때까지 굴리든 할 수도 있

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

을지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설득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

을까 생각이...”

“이건 꼭 알아야겠다고 첫 번째로 생각이 들었던 거

고...”

“일단은 국가 제도의 근간이라는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좋든 싫든 이 시스템, 이 지불 체계에 뭔가 큰

거대한 변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의사 면허가 존속되는

기간까지는 시스템 하에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의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결국에 본인이 얼마큼

내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려면

이제 이러이러한 제도 체계가 있어서 이렇게 부담이 되

는 거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어떤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든 지불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완전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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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익 계산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

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1순위는...”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제도라면 모든 임상 의사들이 다 관련이 있

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

“사실은 (전공의들이) 근로계약에 대한 거는 잘 모르거

든요. 그래서 인턴 때도 저는 전혀 제 계약서를 들여다

보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도 산

업안전보건실이 있고 실제로 근무 중에 어떤 문제가 생

겼을 때, 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준수해야 되는데 이런 걸 준수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컴플레인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마다 말씀드리는 건 근로계약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전공의는 항상 논란이 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굉장히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강

의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

다.”

“근로계약은 아마 전공의는 전공의 특별법이라는 게 있

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조항도 굉장히 많은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랑 결부시켜서 같이 교육하

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근로

계약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제도나 보험제도도 실생활에서 다 쓰고 있고

건강보험제도랑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다루

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실무에 있는

의사직 교수진

참여

“건강보험 제도라면 모든 임상 의사들이 다 관련이 있

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임상에서 일하시는 다른 교수

님들의 이야기도 강의가 같이 있으면 좀 더 다양한 시

각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 내용의

강의

“그리고 특히 그런 걸 할 때 역사라든가 당위성에 대한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실질

적으로 환자들한테 이게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떻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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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언제 지원이 가능하고...”

짧은 시리즈 강의

“그냥 ‘이번 주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15분짜

리 하나 이렇게 올려주면 부담 없이 볼 거 같아요. 정해

진 날짜에 업로드하면... 유튜버들도 보면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블렌디드 러닝의

필요성

“투트랙으로 해서 VOD로 제공을 하되, 일부 지원을 한

다든가 추첨을 한다든가 해서 기회를... 오프라인으로 하

는 기회를 제공해서 소규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다고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

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되게 다양한 주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과에서 수가제도라든가 보험 관련 이

런 내용으로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저희

가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사보험이나 산재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강의한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아마 수용

가능한 범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자 초청의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연자나 콘

텐츠가 있다면 그거(의학 이외의 주제)에 대한 저항감은

어쨌든 OO과에 한해서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의

실현방법

“인턴 때는 또 필수과를 돌긴 도니까 그 중 한 과에 협

조를 구해서 좀 시간을 낸다든지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의

실현가능성

“대면 강의로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감염 관리 교육

같은 거... 과 마다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 한 30분

정도씩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모아놓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듣고 있으니까 뭔가 집중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닝 컨퍼런스에 경제적인 것도 가끔씩 하니까 못 넣

을 거는 없을 거 같고, 근데 너무 많이는 못할 것 같고

1년에 몇 개 정도... 외부 연사 자리 중에 일부로 넣어주

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의

어려움

“시간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공의는 과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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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불평등 “경제 불평등 주제를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나...”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

“교육의 목표가 전반적인 경제학 담론보다는 실제 생활

이랑 연관되는 경제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라

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

떻게 차이가 있고, 왜냐하면 아마 이제 대부분의 의사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

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

리나라 의사가 돼서 직접 보게 되는 일반 국민들이, 예

를 들어서 이 정도 나이 대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경

제 소득이 기대가 되고 또 가계 대출의 부담을 어느 정

도 갖고 있고, 약간 그런 감을 알게 해주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같이 하다

보 면 조금 더 교육 목표에다 좀 더 맞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의

행동경제학

“환자들의 미시적인 경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뭔가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환자들이 의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의사 환

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환자들의 치료 선택이나

아니면 치료를 안 받거나 받는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

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게 들어가면 훨씬

더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학, 경제학적

담론, 역사 강조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뭔가 경제적 경제나

금융에 대한 교육을 개설하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

융적인 내용보다는 아마 보건학 쪽에 뭔가 경제학적인

담론에 관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 지불 체계가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가중이 좀 있어

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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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FGD의 주제 탐색

결과

주제 초기 코드

교육과정

평가

반응 평가 - 전공의들의 적절한 교육수요

교수법 평가

- 북마크 기능 추가

- 사례 중심 강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일괄 업로드에 따른 부담감

- 적절했던 강의시간

세부주제 평가
-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 강의에 대한 흥미

- 적절했던 주제 선정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교육과정의

필요성
-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교육과정의

당위성

- 근로소득자로서 전공의의 자기보호

- 사회초년생을 위한 교육

- 의사의 경제·금융 지식 부족과 환자피해

- 의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청구

필수교육에

대한 찬반

-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 강의 필수화 반대

-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 강의 필수화 찬성

- 일부 대상 필수화 가능성

- 전체 교육과정의 필수화에 따르는 역효과

- 전체 교육과정의 필수화에 대한 반대의견

필수교육이

필요한 세부주제

- 국민건강보험제도

- 근로계약

- 사회복지제도

발전방향

교육의 전달방식

- 실무에 있는 의사직 교수진 참여

- 실질적 내용의 강의

- 짧은 시리즈 강의

교육의 전달형태

- 블렌디드 러닝의 필요성

-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

- 오프라인 강의의 실현방법

- 오프라인 강의의 실현가능성

- 오프라인 강의의 어려움

추가 교육

희망주제

- 경제와 불평등

-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

- 환자의 행동경제학

의과대학생 강의 - 보건학, 경제학적 담론, 역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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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및 결론

제 1 절 경제·금융 교육과정 계획안 및 평가

의사에게 의학지식만 충분하면 다른 분야의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았

던 시대가 점차 지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

합적인 사고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한 개인으로서도 삶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경제와 금융이다. 경제와 금융은

의사가 의료시스템 안에서 환자와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바탕 원리이자

한 개인의 재무적 안녕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다.

경제와 금융 지식은 의료시스템을 이해하고 가치기반 의료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 조직의 리더, 보직자, 의사결정권자, 교육자 등 의사가

직업적으로 맡게 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

지식이다. 반대로 경제와 금융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의사들은 의도

와 상관없이 직업전문성이 결여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의과대학

생들은 미래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일차의료를 기피하게 되며 재무적

인 피로를 호소한다.

이처럼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의 요구도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

고,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수준은 일반 성인과 비

슷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의학교육은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되고

있는 교육도 거의 전무하거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위해 교육학적인 방법

론에 의거한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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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고, 나아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의 교육을

설계, 수행 및 평가하였다.

1. 사례연구 결과

문헌에서 확인 가능한 선행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제공 주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국내의 경제·금융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공

개강좌 교육과정은 공통적으로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의

6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6가지 요소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깊이는 제공 주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내용을

풀이하는 관점 역시 교육목표에 따라 차이가 컸다. 해외의 온라인 공

개강좌와 의료관련 경제·금융 MBA 교육과정은 ‘의료 체계’, ‘의료 산

업’, ‘의료 경영’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의학교육 내의 선행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모두 미국에서 진행

되었던 것으로, 그 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시작된 배경

역시 서로 상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교육과정은 공통적으로 ‘금융개념’, ‘의료 체계’, ‘의료 산업’, ‘의료

경영’ 영역에 강의를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공의를 대

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개인의 재무상태와 관련 있는 경제·금융 문해

력의 6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루었다. 기본

의학교육 수준의 경제·금융 교육과정에는 분석 대상으로 전문의 주도

로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학생 주도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금융에 대

한 개괄적인 강의와 의료시스템에 관한 강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

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설문과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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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되는 주제를 중점으로 두되 연구자들

의 일치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를 도

출하였다. 그리고 타당화 설문과 FGD를 통해 필요성, 교육목표, 도달

역량, 세부주제 및 각 수준에서의 구현 방식과 교수법에 대해 탐색하

였다.

타당화 설문 결과를 통해 기본의학교육 수준에서 경제교육이 필요하

고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널들은 근로자로서 의사 개인 및 의

료시스템의 전문가로서의 의사의 역할을 위한 경제교육은 긍정하였지

만,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를 위한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상 경제학적인

지식을 임상 현장에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나 혹은 이 부분이 현

재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관계나 장기추적통합임상실습

(Longitudinal integrated clekship)과 같은 다른 교육 분야와 중복되어

필요성을 덜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

도달역량에 관한 결과는 교육목표에 관한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패널들은 학생들이 수강 후 주어진 상황을 경제학적인 관점에

서 파악하고,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지만, 더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임상 상황과 연관 짓는 수준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바라보았다.

세부주제에 관해서는, 타당성을 확보한 7개의 주제 중 ‘생애주기와

자산관리’ ‘세금’, ‘부와 행복’의 3개의 주제가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 추구’라는 교육목표에 해당하였으며, ‘의사의 다양한 진로와

소득’, ‘의료보험체계’, ‘경제학적 사고와 의사결정’의 3가지 주제는 ‘의

료 전문가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함양’라는 교육목표

에 해당하였다. 교육목표 중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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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증진’은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해당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사회복지제도’는 세부주제로서 유의성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제도’라는 주제가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개설형태 중 대상 학년에 관해서는 의예과 2학년, 형식으로는 특강

형식, 그리고 강의 분류로는 교양필수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

다. 임상 경험이 없는 시기에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는 다른

교육목표와 달리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를 위한 이해 증진이라는

목표가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의예과 시기는 적

정 강의시간이 평균 10시간을 초과하여 다른 학년보다 길었고, 강의형

식도 특강형식이 가장 많았던 점은 동일하지만 3~4주 Block이나 학기

단위, 더 나아가서는 1년 단위 강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던 점을 고려

할 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

다. 한편 의예과 시기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의학과 4학년은 환자에 대한 경험이 생긴 이

후이자 의과대학생으로서의 시기를 마무리하고 전공의로서의 삶을 준

비하는 단계로, 미래의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 형식의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문에서 타당화한 기본의학교육 수준의 교육과정을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해 시행했던 FGD에서는 교수법에 대한 내용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한 세부주제를 다루었다. 교수법에 대

한 논의 중 핵심인 부분은 전공의들의 근무로 인한 시간적인 제약과

업무 공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그리고 전공의들의

짧은 집중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결론적으로 VOD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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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채널인 유튜브를 이용하되 길이를 짧게

만들어 핵심 사항을 여러 번에 나누어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주제에 관해서는 주제 면에서는 기본의학교육 수준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다.

3.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타당화 설문과 FGD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나선형 교육과정을 염

두에 두고 기본의학교육과 졸업후의학교육의 두 수준으로 나누었으며,

교육목표는 수준에 따라 확장되되 세부주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

록 설계하였다. 교육목표와 세부주제는 타당화 설문과 FGD 결과를 반

영하되 피교육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 배치하고자 하였

다. 또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을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전공의

4-5년의 현행 의학교육 시스템에 맞추어 구현하기 위해 교육대상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제반 여건 상 모든 강의를 수행하기는 어려워, 전공의를 위한 경제·

금융 교육과정 중 5개의 세부주제에 대해 파일럿 강의를 수행하였다.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의 강의인 만큼 교수법에 관해서는 FGD에서 제

시되었던 VOD 형식, 높은 접근성, 짧은 강의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설

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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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커크패트릭 평가모형에 맞추어 설계한 평가 설문 결과 본 교육과정

에 대한 보통 이상의 흥미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식의 변화, 그

리고 보통 이상의 행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FGD를 통해서 설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

었다. 교육과정 평가에 관해서는 설문 결과에서 반응/만족도를 평가하

는 1단계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던 것이 적절한 교육 수요를 예상

하고 세부주제에 대해서 동의했던 패널들의 의견을 통해 재확인되었

다. 세부주제 중에서는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에 관련된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강의가 전공의들의 흥미를 더 유발할 것이라는 패널

들의 의견이 설문 평가에서 근소하지만 높은 흥미도 및 전반적으로 더

높은 조회수로 확인되었다. 강의 시간 역시 FGD와 설문에서 모두 적

절했던 것으로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전공의들의 흥미와는 별개로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에 관련된 ‘자

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강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FGD에서 집중적

인 논의가 있었다.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

하였지만, 사회초년생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당위성이 확보된다고

본 일부는 필수교육으로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본 일부는 강의를 제공하되 관심 있는 사람에 한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제도’, ‘근로계약’, ‘사

회복지제도’는 필수교육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반응/만족도와 당위성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에 관련된 강의는 필수교육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교육대상

자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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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겠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발전방향으로는 타당화 FGD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실무를 아는

강사의 실질적인 내용 중심의 강의가 재차 강조되었고, 짧은 분량의

강의에 대한 요구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평가 FGD에서는 블렌디

드 러닝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는데, 타당화 FGD에서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언급 없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요구만 있었던 것과 대비되었다.

한편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

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보다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

도록 하는 추가 세부주제에 대한 강의 요구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타

당화 설문에서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교육목표가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것과 대조되었다. 이는 타당

화 설문에서 해당 교육목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적절한 응답을 이

끌어내지 못하였거나, 혹은 FGD가 진행됨에 따라 FGD 자체가 갖고

있는 학습효과가 발현되어 의견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타당화 설문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세부주제로서 유의성의 확보

하였던 점과, FGD의 후반부에 위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으로

추론해볼 때, 두 가지 요소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교육과정은 향후 전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의과대학생과 전

공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의사 개인의 재무적

안녕을 달성하여 건실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해를 높

이고,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경제·금융 교육

과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여타의 의료 관련 직역 종사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개발에 추가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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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교육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방식으로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행한 뒤 평가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하지만 교육이 일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

며, 평가에 참여한 전공의의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교

육과정 개발 시 의사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

였는데, 이는 사회가 의사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담아내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사 및 행정적 제

반 여건 상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실제로 수행하고 평

가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설계, 수행하

고 평가하여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전

체를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본의학교육-

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현 방안에서 제시되었던 것처

럼 수준을 나누어 나선형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세

분화 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전공의를 위한 경제·

금융 교육과정의 경우, 마찬가지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세부주제에 대한

강의를 수행함과 동시에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

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세부주제에 대한 강

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교육과정을 여타 의료

관련 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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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국내 교육과정(온라인 공개강좌) 세부주제 분석

영역 명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K-MOOC)

1. 투자 - 대학생을 위한 재테크

- 채권 투자

- 이자율의 기간 구조

-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초

-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 주식의 가치평가

- 파생상품의 이해

2. 저축-대출

- 정책금융 길라잡이

- 똑똑한 대학생의 신용 및

부채 관리 방법

- 주택금융의 이해

- 저축과 소비

3. 개인 재무관리

-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생애주기

- 대학생을 위한

금융/저축/투자

- 대학생과 금융생활

-

4. 경제학적 문제

- 저성장과 금융시장

- 돈과 행복 그리고 취업

- 한국경제구조에의 직업선

택과 신용

- 거시경제와 화폐시장

5. 금융 개념

- 은행산업의 특성과 역할

-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지식

- 포용금융과 금융혁신

- 금융이란 무엇인가?

- 화폐와 이자율

- 화폐의 시간 가치

- 위험과 수익률

6. 금융서비스 - -

7.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

8. 의료 체계 - -

9. 의료 산업 - -

10. 의료 경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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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국내 교육과정(온라인 공개강좌) 세부주제 분석

영역 edX

1. 투자
- Stock and bonds

- The CAPM and diversification

2. 저축-대출 -

3. 개인 재무관리 -

4. 경제학적 문제 - Pricing, Insurance & Ethics

5. 금융 개념
- Present value

- Capital Budgeting

6. 금융서비스 -

7.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8. 의료 체계 -

9. 의료 산업

- Clinical trials

- Venture capital and New Business Models

- Securitization

10. 의료 경영 - Healthcare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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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분류에 관한 타당화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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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FGD의 질문 구성

분류
번

호
질문 내용

1. 필요성 1-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교수법

2-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전달 방법은

어떠해야 합니까?

2-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강의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겠습니까?

2-3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강의자는 어

떤 사람이 적절하겠습니까?

3. 세부주제 3-1

설문에서 제시된 세부주제 중 기본의학교육 수준에

적합한 주제는 무엇이며 졸업후의학교육에 적합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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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사 상세

강의명 이름 소속 및 직책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차주황 신한세무법인 대표이사

전공의를 위한 대출 서주원
NH농협은행 All 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기본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장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사례와 적용

송영미
서울대학교병원 보험심사팀

심사파트장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 여일현
NH농협금융지주 농협손해보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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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세부강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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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세부강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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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전공의를 위한 대출 세부강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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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세부강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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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 세부강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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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대표 사진



- 147 -

[부록 15]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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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전공의를 위한 대출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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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대표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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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대표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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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 대표 사진



- 152 -

[부록 20]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FGD의 질문 구성

분류 번호 질문 내용

1. 교육과정 평가

1-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적절한

지식수준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십

니까?

1-3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적절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전달

방식과 형태는 어떠하였습니까?

1-5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

주제는 적절하였습니까?

2. 교육과정의 타당성

2-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당위성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필수

교육과정으로 시행되어야 합니까?

3. 발전방향

3-1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3-2
향후 추가로 다루어져야 하는 세부주제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3-3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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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Health Economics·Finance

Curriculum for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Tae Hyun Kim

Medical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Human Systems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Do doctors have to know about economics and finance? While

physicians interact with society through patients on individuals,

professional, and systemic levels, they often remain indifferent to an

important component of this interaction; economics and finance.

However, the knowledge on economics and finance serves as a

cornerstone for becoming an independent medical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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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ng with patients, working as a healthcare systems expert,

and choosing a suitable career for oneself.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preparing to work as an independent

physicians in the future generally possess a low level of

economical·financial literacy. The paucity of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vided in basic and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has

been pointed out to be one of the reasons behind such phenomenon.

However,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have a high demand for

economics·finance education. Although there are a few rare cases of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being offered in basic or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in other nations, these programs

were mainly developed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knowledge of a

select few individuals, rather than educational methodology. In Korea,

no cases of such education has been confirmed, as well as a research

on economical·financial literacy of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Method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economics·finance education

curriculum for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based on educational

methodology and to implement and evaluate the curriculum. The

study was carried out in six stages: development of an

economics·finance education curriculum, validation, finalization of the

curriculum, pla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The methods utilized in

each stage of the research included literature review, website search,

survey, focus group discussion, and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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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rough this study, a comprehensive economics·finance education

spaning basic medical education and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was developed. Through surveys and focus group discussion, the

educational objectives, competency, and specific topics were validated.

The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medical students was

designed to achieve two educational objectives: ‘being capable of

describing how to pursue a healthy personal economic life’ and ‘being

capable of explaining the economic principles and its applications on

the healthcare system.’ In addition to these, the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residents set an additional educational objective

of ‘being capable of applying economical·financial knowledge to

understand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patients as a clinical

physician.’ In both the economics·finance education curriculum for

medical students and the economics·finance education curriculum for

residents, students were required to achieve three competencies on

taking the curriculum: ‘being able to recognize problems and risks in

economic perspectives,’ ‘being able to describe the situation using

economic terminology,’ and ‘being able to analyze the expected

returns and effects of actions in an economic perspective.’

Among specific topics of the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physicians, a pilot lecture series was conducted on five of the

specific topics: ‘Asset Management for Residents,’ ‘Loans for

Residents,’ ‘Tax Settlements for Resident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for Residents,’ and ‘Private Insurance System for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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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ctures were recorded on video and distributed online, and

evaluated through survey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 indicated a higher than moderate level of

inter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knowledge, and higher

than moderate level of behavioral changes. Focus group discussion

revealed an modest level of educational demand for the program, as

well as an elevated interest in lectures related to ‘how to pursue a

healthy personal economic life.’ This was evidenced by the higher

level of interest in the survey and overall higher viewership.

However, there were differing opinions on whether these lectures

should be mandatory, with some in support and others against.

Nevertheless, there was a consensus among the panel on the

necessity of the entire education program.

Conclus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n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based on educational

methodology. The program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may be

expanded and utilized in medical education at each school and

training hospital. This would help individual physicians to achieve

financial well-being and thereby fostering a capable medical

professional, enhance the social-economic understanding of physicians

towards their patients, help develop an expert perspective on the

medical system, and assist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in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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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The diverse opinions on the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can also be further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s f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Furthermore, further research may be

conducted to validate and evaluate an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medical students in order to complete the comprehensive

curriculum. In addition, another future research may be conducted to

add complementary lectures to fully attain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applying economical·financial knowledge to understand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patients as a clinical physician.’

Keywords : Economical·Financial literacy, Economics·Finance

education curriculum, Curriculum development, Curriculum

evaluation, Medical student, Resident

Student Number : 2021-2953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목적
	제 3 절 연구의 의의
	제 4 절 용어의 정의
	1. 경제·금융 문해력
	2. 경제·금융 교육
	3. 의과대학생
	4. 전공의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경제·금융 문해력의 개념
	1. 경제·금융 문해력의 역사
	1) 경제·금융 문해력 개념의 등장 배경

	2. 경제·금융 문해력의 개념적 모형
	1) OECD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2) Potrich와 Vieira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3. 경제·금융 문해력의 측정
	1)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의 역사
	2)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의 방법


	제 2 절 경제·금융 문해력의 현황
	1. 일반 시민의 경제·금융 문해력 현황
	2.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현황
	1) 의과대학생의 경제·금융 문해력 연구
	2) 기본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 연구
	3)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연구
	4)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 연구


	제 3 절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경제·금융 교육의 필요성
	1. 시민교육의 개념
	2. 시민교육의 현황
	3. 시민교육의 필요성
	4. 시민교육의 스펙트럼과 다층위적 성격
	1) 협의의 시민교육과 광의의 시민교육의 차이
	2) 광의의 시민교육이 갖는 다층위적 성격

	5. 시민교육의 요소로서 경제·금융 교육이 갖는 다층위성
	6. 의학교육 관점에서 다층위 경제·금융 교육의 적용

	제 4 절 의학교육에서 다층위 경제·금융 교육의 필요성
	1. 의사 개인의 삶과 경제·금융 문해력
	1) 경제·금융 문해력에 따른 부채행동
	2) 부채에 따른 의과대학생의 진로선택
	3) 부채와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재무적 안녕

	2. 의사의 직업전문성에서 경제·금융 지식
	3. 시스템 의학에서 가치기반 의료와 경제·금융 지식
	4. 의사의 진로 및 사회적 역할에서 경제·금융 지식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설계
	1.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1) 문헌 검색
	2) 홈페이지 검색
	3) 자료 분석

	2.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1) 타당화 설문
	2) 타당화 FGD

	3.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4.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5.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수행
	6.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1) 평가 설문
	2) 평가 FGD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사례연구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1. 사례연구 결과
	1) 국내 교육과정 분석
	2) 해외 교육과정 분석
	3) 의학교육 내의 경제·금융 교육과정 분석

	2. 사례연구를 통한 세부주제, 도달역량, 교육목표 도출

	제 2 절 설문과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1. 설문을 통한 교육과정 타당화
	1) 연구 대상자 기초 정보
	2)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목표, 도달역량
	3)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
	4)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개설형태

	2.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제 3 절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1.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상세
	2.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현 방안

	제 4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기획
	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강의계획 상세

	제 5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수행
	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촬영 및 배포

	제 6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1. 설문을 통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1) 연구 대상자 기초 정보
	2) 평가 설문 결과 상세

	2. FGD를 통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제 5 장 고찰 및 결론
	제 1 절 경제·금융 교육과정 계획안 및 평가
	1. 사례연구 결과
	2. 설문과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3.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4.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5.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4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목적 2
  제 3 절 연구의 의의 2
  제 4 절 용어의 정의 3
    1. 경제·금융 문해력 3
    2. 경제·금융 교육 4
    3. 의과대학생 5
    4. 전공의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경제·금융 문해력의 개념 7
    1. 경제·금융 문해력의 역사 7
        1) 경제·금융 문해력 개념의 등장 배경 7
    2. 경제·금융 문해력의 개념적 모형 8
        1) OECD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8
        2) Potrich와 Vieira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9
    3. 경제·금융 문해력의 측정 10
        1)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의 역사 10
        2)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의 방법 11
  제 2 절 경제·금융 문해력의 현황 13
    1. 일반 시민의 경제·금융 문해력 현황 13
    2.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현황 16
        1) 의과대학생의 경제·금융 문해력 연구 16
        2) 기본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 연구 17
        3)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연구 18
        4)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 연구 18
  제 3 절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경제·금융 교육의 필요성 20
    1. 시민교육의 개념 20
    2. 시민교육의 현황 20
    3. 시민교육의 필요성 21
    4. 시민교육의 스펙트럼과 다층위적 성격 22
        1) 협의의 시민교육과 광의의 시민교육의 차이 22
        2) 광의의 시민교육이 갖는 다층위적 성격 24
    5. 시민교육의 요소로서 경제·금융 교육이 갖는 다층위성 25
    6. 의학교육 관점에서 다층위 경제·금융 교육의 적용 25
  제 4 절 의학교육에서 다층위 경제·금융 교육의 필요성 27
    1. 의사 개인의 삶과 경제·금융 문해력 27
        1) 경제·금융 문해력에 따른 부채행동 27
        2) 부채에 따른 의과대학생의 진로선택 27
        3) 부채와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재무적 안녕 28
    2. 의사의 직업전문성에서 경제·금융 지식 29
    3. 시스템 의학에서 가치기반 의료와 경제·금융 지식 30
    4. 의사의 진로 및 사회적 역할에서 경제·금융 지식 31
제 3 장 연구방법 33
  제 1 절 연구설계 33
    1.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35
        1) 문헌 검색 35
        2) 홈페이지 검색 35
        3) 자료 분석 35
    2.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38
        1) 타당화 설문 38
        2) 타당화 FGD 39
    3.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39
    4.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39
    5.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수행 39
    6.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40
        1) 평가 설문 40
        2) 평가 FGD 40
제 4 장 연구결과 42
  제 1 절 사례연구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42
    1. 사례연구 결과 42
        1) 국내 교육과정 분석 42
        2) 해외 교육과정 분석 45
        3) 의학교육 내의 경제·금융 교육과정 분석 47
    2. 사례연구를 통한 세부주제, 도달역량, 교육목표 도출 50
  제 2 절 설문과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53
    1. 설문을 통한 교육과정 타당화 53
        1) 연구 대상자 기초 정보 53
        2)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목표, 도달역량 53
        3)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 55
        4)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개설형태 57
    2.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59
  제 3 절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65
    1.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상세 65
    2.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현 방안 69
  제 4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71
    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기획 71
    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강의계획 상세 71
  제 5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수행 73
    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촬영 및 배포 73
  제 6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75
    1. 설문을 통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75
        1) 연구 대상자 기초 정보 75
        2) 평가 설문 결과 상세 75
    2. FGD를 통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78
제 5 장 고찰 및 결론 87
  제 1 절 경제·금융 교육과정 계획안 및 평가 87
    1. 사례연구 결과 88
    2. 설문과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89
    3.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91
    4.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91
    5.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92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94
참고문헌 95
부록 110
Abstract 153
</body>

